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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에

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러시아

정교이고, 그 다음이 이슬람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1천5백만 정도의 무슬림이 

있다. 인구 숫자상으로는 유럽 최

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

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의 정확한 러시아의 무슬림 

인구에 대해 알 수 없지만 2050년 

경 러시아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

이라고 예측하는 여러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의 정치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러시아정부도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해주기를 러시아의 기혼 여성

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현재 인구

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의 1억4천3백만 

명에서 1천만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인

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

방의 지도자들도 러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데, 수십 년 후에 무슬림들이 러시

아에서 다수 민족 그룹이 될 가능

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무슬림들은 지난 1989년 

이래로 40-50%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도 매

우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붕괴 당시 러

시아공화국에는 300개 정도의 이

슬람 모스크(성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8천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

고, 2015년경에는 2만5천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이슬람

이 확장되는 것을 러시

아정부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난 

1994년 이래로 러시아

연방의 체첸공화국과 

분쟁 상황에 있기 때문

에 무슬림 인구의 증가

는 자칫 러시아연방의 

정치적 안정에 저해 요

소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상황때문인

지, 지난 2006년부터 

러시아정부는 첫째 아

이를 출산할 시에는 

1,500루블, 둘째 아이를 

출산할 시에는 3,000루

블의 출산장려금을 지

급하고 있다. 그리고 러

시아정부는 현재 양자

를 입양하는 부부에게

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의 이러한 보

조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출산율은 지지부진하다. 

<3면으로 계속>

퓨포럼, 정치적 스포츠 축제 소치올림픽으로 인해 이슬람 갈등 부각 보도

화려함에 가려진 러시아의 그늘‘이슬람 문제’

지친 순례자 위한 안전한 장소돼야

2면

리차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9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대학선교, 수필가)

16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금주의 기도 금주의 말씀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

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강건한 믿음으로 맡겨주

신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

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을 시험할 때라(요한계시록 3:10)

첫째, 최대한 동질적인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 사이의 마음의 

벽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그룹을 구성할 때는 이런 당

위적인 명제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 일이 아니다. 소그룹은 그 자체

로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삶을 직면하는 장이다. 

처음부터 전혀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묶인다면 이

런 소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 아무래도 혼성그룹보다는 남성그룹, 여성그룹이 좋고,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섞이는 것보다는 

구분되는 것이 좋으며, 교육수준도 되도록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

이는 것이 좋다.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두세 가지의 공통점 정도는 공유

하고 있어야 시작이 쉽다. 

둘째, 규모를 작게 해야 한다. 

처음에 소그룹을 시작할 때 호응이 좋아 많은 사람이 동참하겠

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많이 모이면 좋을 것”이라

는 단순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물론 리더의 능력에 따라 멤버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하게 몇 명이 적절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그룹은 6-8명이 가장 적절한 규모이다. 

중간에 새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겨 그 숫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2명이 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사람이 그 모임에 헌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는 리더의 말과 가르침을 듣고 떠나는 관객이 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리더가 앞에서 본이 돼줘야 하지만 그것이 

혼자서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소그룹의 초창기부터 모든 멤버들이 이 

모임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나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간증과 삶을 나누는 모임은 얼마가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안에서 공부해야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

다는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성경 이외의 신앙서적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성경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 때문에, 성경을 매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성경공부 교

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

<2면으로 계속>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라!
스몰그룹닷컴, 펫 시코라의 소그룹 시작원칙 소개

지구촌 88개국 3천여 명이 모여 벌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치 동계올림

픽이 8일 개막했다. 올림픽은 축제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510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고 예산이다. 개막식은 약

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탄성을 자아내기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에 가려진 러시아의 그늘도 있다. 소치올림픽은 개

막 때까지 인권 탄압, 이슬람 반군의 테러 위협, 인프라 부족 등 우려가 되

어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치올림픽 개막식에는 미국의 오

바마, 캐나다의 하퍼, 독일의 메르켈,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올랑드 등 

각 국가수장들이 불참했다. 러시아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

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지난 해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과 교회를 비난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신성모독금지법을 통과

시켜 인권과 자유 탄압에 대한 세계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소치동계올림픽은 그동안 가려져왔던 러시아의 

그늘 즉 무슬림들이 얼마나 러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반군들은 항공 테러,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알

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슬람반군의 테러 로 인해, 현재 

올림픽 경기장 주변은 삼엄한 통제로 현지 목회자들조차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별도로 마련된 집회 장소에서는 사전 신청해 허가를 받

아야 공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언론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러시아의 무

슬림 상황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ochi Olympics shine 

spotlight on Russia’s Muslim population).

 

지금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려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

칙들이 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며 소그룹의 시작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처음 시

작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동질적 요소 필수, 인원은 6-8명 적당
모임에 헌신적...가르친다는 인식 금물 

소치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에는 무슬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별 의미 

없는 짧은 만남과 피상적인 대화를 되풀이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고 자위한다. 그러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서

로 간에 친밀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오랫

동안 공동체에서의 성령의 일하심을 탐구해 온 래리 크랩(Larry Crabb)

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어떤 영적 가면도 없이 서로

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제시해준다. 한마

디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기꺼이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

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영적 공동체라고 말한

다. 

영적 공동체의 모든 것은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인다. 우리가 받은 복

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과 수치의 장

벽을 부순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로 묶는 것은 가두 행진을 벌

일 만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공

공연한 실패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깨어진 사

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서로를 향해 

의자를 돌린다. 이렇게 깨어진 이들

은 상처받고 염려하며 때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함께 여행하지

만 그 깨어짐 너머에 뭔가 살아 있

고 선하며 온전한 것이 있다는 것

을 안다

선하며 온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이 힘겨워질 때, 정서적

인 고통과 관계에서의 긴장과 재정

적인 어려움이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세상 문화는 인간적인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한다. 결국 우리는 세

속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삶

을 목표로 삼게 된다. 충분히 오랫

동안 상담을 받았고 약을 복용했고 

종교적인 처방을 받았으며 격려를 

받고 권고를 듣고 기분 전환을 하

고 지침을 듣는다. 그러나 영적 삶

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

는 소리가 들린다. “제가 원하는 것

은 바로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 안

에 피합니다. 저는 구조 받기 위해 

산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보다 더 높고, 저의 모든 고통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소

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들

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외침에는 진정한 교회에 속하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다. 다시 말

해서,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

는 깊은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동안 나누는 영적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을 원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친구들의 공

동체를 바라고 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어떻

게 일하시는지 이해하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바란다. 당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법을 찾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이 

여행하는 곳은 어디든 함께 있어 

주는 형제자매들을 갈망한다.

지친 순례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

소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캠페인과 자아중심의 

계획들, 프로그램 제작, 교회 활동, 

섬김 독려 등은 뒤로 미뤄둬야 한

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 우리

가 하나 되게 해

달라는 주님의 기

도에 대답이 돼야 

한다. 

조직으로서 교

회보다는 영적 공

동체에 속하기 위

해 어떤 대가든 

치러야 한다.

서로를 바라보

며 의자를 돌려놓

고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이다. 거

식증 환자가 음식

을 먹고, 다중 인

격 장애 환자가 

성숙한 인격을 갖

게 되며, 성 중독

증 환자가 좀 더 고상한 욕구를 갖

게 하는 대화를 배워야 한다. 

또한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어두

운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에 이르

게 하며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 이

르게 하는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

워야 한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

람들을 위하고 결코 다른 도움을 

찾아 도망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

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2014

년,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붙들어야

할 영적 목적이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다섯째, 리더가 가르치는 사람이

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처음부터 리더가 다른 이들을 가

르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멤버들

은 자발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기

를 꺼린다. 리더로부터 무언가를 배

우려 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모임

은 소그룹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살

리지 못하고 작은 강의시간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

공부를 나누는 것은 사실 헌신할만

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일

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 사역을 열두 제자를 키우는데 집

중하셨다. 주님도 소그룹 성경공부

의 효과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소

그룹의 첫 단추를 실수 없이 제대

로 꿴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그룹이 유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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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초심을 잃지 말자

얼마 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사

는 지혜”란 글을 읽고 스스로를 돌

아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줄여 

소개해본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는 마음입니다. 가장 지

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

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에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

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는 것이고,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히포크라데스(BC 460-370)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렸는데 질

병보다는 환자를, 의사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중심에 놓고 환자

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인술을 펼친 자로 그가 만든 “히포크라데

스의 선서문”이 있다. 1948년 세계의사협회(WMA)가 그 선서문

을 편집하여 만든 “제네바 선언문”은 의학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치르는 입문의식으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나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

세한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

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

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

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

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데 있

어 나이, 질병/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를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

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

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

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많은 의사들이 그 선서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리

는 일에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치료 불가능

한 질병퇴치를 위해 연구하며 인술을 펼쳐 수많은 사람을 살리

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처럼,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 결혼할 때의 서약을 마음에 새긴다면 평생 행복하

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초심을 잃었기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간다. 처음 직장을 가

졌을 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진실 성실 열정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청렴 직장인, 청렴 사업가, 청렴 공직

자, 청렴 종교인이란 별명을 듣기가 힘들어져간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처음 세움을 받을 때는 직분

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변

함없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당당히 약속을 한다. 그러나 세월

이 흐르면 조금씩 변질되어 겸손대신 교만함, 순수함보다는 이

기심, 나아가 직분의 횡포자로까지 전락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

회가 고통을 당하고 망가져도 자신의 위치와 이익에만 연연하는 

모습, 위로자와 격려자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멸시,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

종 보게 된다. 

우리가 처음 교회생활을 할 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

랑의 관점에서 만사를 보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모

든 것을 본다면 더 이상 욕심도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없고 겸

손과 감사만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된 우리 

모두 초심의 신앙, 초심의 섬김을 회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

리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

망해본다.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조직적 교회보다 영적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대가 치러야 

약점 나누고 영적 가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며 격려



모든 사람들이 백십만 달러라는 돈

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

조금씩 더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

각해볼 수는 있다고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기부자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부한 그녀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작은 

방법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참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캘리포니아 베

이 지역에 위치한 로스 알토스(Los 

Altos)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인 퍼

거슨 부인은 말한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네바다연회의 

감독(Warner H. Brown Jr.)이 다녀온 

앙골라 상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에 기부하게 됐으며, 그녀의 

기부는 말라리아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을 2015년까지 근절시키기 위한 

연합감리교회 캠페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회의 목표는 2015년까지 2백만 

달러를 모금해 아프리카 대륙의 20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 목표의 절반에 다다랐다는 것을 발

표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브라운 

감독은 말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 부르심을 실천해가는 훌륭한 본보

기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앙 안에

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분입니다. 그녀

는 겸손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

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받

은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독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브라운 감독은 

말했다.

브라운 감독은 연회 사람들이 말라

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독

창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녀의 헌

신 이전에도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8,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

다”라고 그는 말했다.

 
소박한 시작

퍼거슨 부인과 2003년에 작고한 그

녀의 남편(Earl Ferguson)은 모두 워

싱턴주 골든데일의 농촌지역에서 성

장했다. 그들은 12살에 만나 14살이 

되었을 때 데이트를 시작해 23살에 

결혼했다고 말했다. 얼은 콜럼비아 강 

근처의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가정에

서 자랐고,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그가 8살 때였다고 그녀는 남편의 소

박한 과거 환경에 대해 말했다.

“그는 언제나 교육을 가치 있게 여

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를 전공해 성

공적이었고 4개의 특허를 수여한 2개

의 회사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처음 

신규업체가 팔렸을 때 부부에게 1백

만 달러가 생겼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

했지요. 우리는 충분히 축복을 받았거

든요. 돈도 별로 없는 농촌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얼의 첫 번째 회사가 

팔린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

획하신 일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로스알토스교회의 담임목사(Mark 

Bollwinkel)는 “얼의 수학과 엔지니어

링 분야의 천재성으로 그는 인터넷을 

창출해내는 기술을 발명하기에 이르

렀다”고 말했다. 또한 퍼거슨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들의 부를 아끼지 않았다고 볼윙

켈 목사는 말했다.

“2003년 얼의 예기치 않은 죽음 이

후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 세

상을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려는 재정

적인 지원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들은 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

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금씩 

더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1면에서 계속>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혹시 가진다고 하더

라도 1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러시아

의 무슬림 가정에서는 적어도 3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적으로 무슬림 가정당 3-5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만약에 수십 년 동안에 무슬림 인

구가 증가하고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인구의 급감이 일어

날 경우에 러시아는 이제 무슬림 연방

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

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

라 러시아정부는 더 적극적인 출산장

려정책을 러시아정부가 준비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 내에서 무슬림과 

러시아정부 간에는 일종의 긴장관계

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증가하고 있

다. 체첸공화국과 타타르스탄공화국

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즉각적으로 독

립을 요구했다. 체첸공화국은 이로 인

해 러시아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였으

며, 타타르스탄은 전쟁은 없었지만 상

당할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됐다. 

사실상 러시아 국민들은 과거의 소비

에트 국가라는 애국심을 많이 상실했

다. 사람들은 한 사람 이상의 아이를 

가지게 될 때는 엄청난 생활비와 교육

비가 증가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

다. 

러시아연방 내에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는 무슬림과 결

혼하는 러시아 여성들도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슬람 

NGO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이슬람 선

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이슬람 사제들이나 선교사들은 이슬

람 성전인 모스크와 일반 공공장소에

서 러시아 청년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한편 러시아 테러의 뿌리는 체첸이

다. 소련이 해체되자 독립을 희구했던 

체첸은 러시아 정부와 투쟁한 끝에 평

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정부 구성을 

놓고 샤밀 바사예프의 이슬람 원리주

의파와 아흐마드 카디로프(람잔 카디

로프 현 체첸 대통령의 아버지)의 민

족주의파 등 여러 정파가 첨예하게 대

립하면서 분열과 혼란만 가중됐다. 이

런 와중에 러시아가 민족주의파인 아

흐마드 카디로프를 적극 지원해 체첸

을 러시아연방(체첸 자치공화국)에 

편입시켜버린 것이다.

정권 투쟁에서 밀려난 이른바 체첸 

반군들은 러시아 정부에 저항을 계속

했다. 체첸 진압 와중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대응했

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2002), 

모스크바 지하철 인근 폭파 사건

(2004),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극

(2004) 등 끔찍한 테러 사건은 모두 

체첸 반군들 소행이다. 이들은 2007

년 푸틴 대통령이 람잔 카디로프를 체

첸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반군 진압에 

나서자 북캅카스 산악지대 및 인접 다

게스탄으로 거점을 옮겨 투쟁해왔다.

지난해 12월 테러 사건은 다게스탄

에 웅거한 ‘캅카스 에미리트’ ‘샤리아

트 자마트’ 등 무슬림 반군들의 소행

으로 추정된다. 현재 도쿠 우마로프가 

이끄는 ‘캅카스 에미리트’는 과격한 

테러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물론 유

엔,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로 지목된 

상태다. ‘샤리아트 자마트’는 미국 보

스턴 마라톤 테러에 관여했다는 첩보

와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테러 단체들이 소치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무엇보

다 푸틴의 작품인 소치 올림픽을 엉망

으로 만들어 앙숙인 푸틴 정부의 체면

을 구겨놓자는 속셈이다. 또한  세계

적인 스포츠 축제에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해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

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각인시

키자는 의도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소치로 잠

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엄한 

감시와 경비 말고도 소치의 지형과 지

리적 위치 때문이다. 서쪽은 흑해로, 

동쪽은 캅카스 산맥으로 막혀 있다. 

도로도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연

결돼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볼고그라드 테

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이 애초 소

치 테러를 계획했다가 여의치 않자 좀 

더 손쉬운 ‘소프트(볼고그라드) 테러’

로 대신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론으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

임 등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응원단,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과 현지 선교사들은 

이 기간을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왔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개막일 

전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세계인들의 '

겨울축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현지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등이 각국 

선수와 응원단,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사역을 펼친다.

그러나 이슬람 반군의 테러 위협 앞

에서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

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소치 현지를 

러시아 선교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시도가 결행되고 있다. 즉 소치 인구

의 절반이 아르메니아계이고 소치 복

음주의교회 안에는 아르메니아인 예

배가 따로 있기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치 현지에서는 현재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은 소치

가 러시아와 중동 선교의 전방위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며 기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치가 복음 전

파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소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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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고

문 닫힌 방, 두꺼운 커튼으로 밀폐되고 차단된 공간, 그

곳에는 대화도 만남도 그리고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

문을 닫고 커튼을 드리운다는 것은 들어오려는 것을 막

고 나가려는 것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행위에서 비롯된

다. 그것은 공간개념에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과 신

앙에도 일어날 수 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의

이든 타의이든 간에 단절과 밀폐와 외면의 복합이며 병

적 표출이다.

신앙생활의 경우에도 동서남북을 차단한 채 하나님과

의 만남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워 밀폐 신앙만을 고

집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신앙

인라는 허울을 쓴 채 하나님과 만나야 될 창문을 모두 닫

아버린 채 질식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

다는 데 있다. 그 뿐인가 질식할 수밖에 없는 공간 속에 몸

담고 있으면서 그 사실 자체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가 많다는 것은 더욱 더 큰일이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남왕국 유다의 왕족

과 귀족과 엘리트 그룹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 가운데 특

히 아름답고 흠이 없고 재능과 지식과 학문에 능한 엘리

트들은 바벨론 왕의 배려로 특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출세하는 그 날까지 자신

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

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각료들의 질투로 사자굴에 들어

가게 됐을 때도 그는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았다. 극히 사

소한 불이익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에 비할 때 다니엘은 우뚝 선 신앙이 봉우리였다.

그는 박해자의 감시의 눈길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

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감

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열었던 창문은 용기와 고백과 

공개의 창문이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불가

능한 처신이었다.

창문을 열 때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자연풍의 이치와 다를 바 없다. 만일 그때 다니엘

이 일시적인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창문을 닫

고 적당한 선에서 묵상기도로 대체했더라면, 그리고 청

년 시절에 주어졌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보신했더라면 그는 사람이 바라는 지도자 정도로 출세

는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될 수 없

었을 것이다. 

재빠르게 현실과 영합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전까지 열

어두었던 창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정치, 종교 지도

자로 행세하는 것은 다니엘의 눈으로 조명한다면 가관

이다.

영혼의 창문을 열어야 이웃과의 참된 만남이 가능해진

다. 그리고 닫힌 창문으로는 영원한 세계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역사의 흐름도 보이지 않는다. 꼭꼭 닫힌 창문을 

여는 것이 우리들의 급선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세상에서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Imagine No Malaria)” 캠페인이 시

작된 이후로 개인기부자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부한 연합감리교인이 있어 화

재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네바다연회의 평신도인 Barbara Ferguson이 

바로 그 사람이다(Donor gives $1.1 million to Imagine No Malaria).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헌금 보도
UMC, 캘리포니아-네바다연회 평신도 바바라 퍼거슨 

화려함에 가려진 러시아의 그늘‘이슬람 문제’



2014년 2월 15일 토요일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목   회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

가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

다. 이 소설은 멕시코 만류에서 고

기잡이하는 한 노인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85일  만에 

5미터나 되는 고기를 3일간의 사

투 끝에 잡게 됩니다. 그러나 천신

만고 끝에 낚은 고기였지만 돌아오

는 길에 상어 떼를 만나 항구에 돌

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된

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내용전체에 흐르는 주제

는 허무함입니다. 헤밍웨이는 직접 

전쟁에 참전해보았기에 인생의 어

두운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쟁

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

지 않았을 때는 권총 자살로 생애

를 마감하는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헤밍웨이는 삶

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 일리 없습

니다. 낚시나 여행을 많이 즐겼다

고 하는 그도 결국 엽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

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

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

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

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평생 질병

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

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

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

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

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아

들 많은 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재

물이 없었으면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재물이 있어서 인생을 망치

기도 합니다. 건강도 잘 써야 복입

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

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

리의 내부가 변화되어 진정 복 있

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

히 참된 복은 세상적인 것에서 오

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서 오는 깊은 

만족감이 진정 행복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

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

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

합니다. 사람이 악인의 꾀를 좇으

면 죄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의 길

에 서면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죄는 나쁜 것 하나만 하게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죄의 씨앗은 금방 자

라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

은 우리들이 본래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

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롬

6:20-21). 사망의 열매 밖에는 맺

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고 합니다. 이는 평생을 열심히 산

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이며, 죽음

이라는 열매 외에 삶의 궁극적 열

매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

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을 떠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

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

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므로 과

감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브라함처럼 죄로부

터 떠나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 자리

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자

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즐겨 지키

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

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

윗은 시51:10에 “하나님 내 마음

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는 회개

의 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범죄함의 원인이 다른데 있었던 것

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중심에 하

나님의 기준이 없었던 데에 있었음

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윗 자신의 삶속에 있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오직 여

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구

절에서 “오직”이라는 말에 더욱 주

목해 봅시다. 복있는 사람은 말씀

의 맛이 하도 달게 느껴져 밤낮으

로 말씀을 음미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서 “속박”을 느

끼지만 어떤 분은 말씀에서 “자유”

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에 순종할 때 힘들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체험케 

됩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

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

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복

된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기쁘고 만족

한 양식이 되게 합니다. 렘31:12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진 심령

은 “물댄 동산” 같겠다고 하였습니

다. “묵상”한다는 말은 “새김질”한

다는 뜻입니다. 

셋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복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는 선택받은 나무입니다. 형통하다

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119에 하나

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들을 수백절에 걸쳐 나열해놓

았습니다. 첫째, 거룩함에 형통케 

된다고 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악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

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119:11

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

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셋째, 지혜

를 얻는 형통입니다. 시119:97, 98

에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

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을 살면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

무 많습니다. 잠3:18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

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

합니다. 잠24:3에 “집은 지혜로 말

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돈

으로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집안을 세운다고 말씀합니

다. 그 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

혜는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의 대

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지혜, 보배

로운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있

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

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힘을 주시

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

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

로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을 체험

하게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서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행하

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동

행하며 복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대로 살아갈 때 복있는 자의 형통

함을 모두 누리시게 되리가 믿습니

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푸/ 른/ 초/ 장 
임승진 목사

(미주평안교회)

지난주간 화제가 되었던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종업원 3명에

게 각각 5000달러씩의 수표를 팁

으로 건네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칼레도니아 분카운티

의 패밀리 레스토랑 업주인 맷 네

비우는 손님이 많지 않던 지난 1

일 한 손님이 여종업원들인 에이미 

사바니(25), 사라 시킹거(23), 앰버 

카리오리치(28)에게 거액의 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팁을 받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인 

사바니는 지역 언론인 록포드 레

지스터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처

음에 수표를 받았을 때 500달러인 

것으로 착각했다”며 “그러나 금액

을 확인한 후 여성에게 수표를 받

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어 사바

니는 “이 여성이 팁을 건네면서 학

비와 살아가면서 필요한 데 돈을 

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킹거는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

기 위해 마지막 학기가 남았다”며 

“학비를 벌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해 왔는데 이제 다시 학교로 돌

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

이 사업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

여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읍내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곳저곳

을 다니며 전도를 하였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배는 어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방을 찾아가서 전

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방에

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주로 모이

는 곳이기에 전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배는 먼

저 다방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 다방 저 다방을 두루 순회하면

서 머물면서 차를 주문하여 먹으면

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차를 함

께 마시게 하며 항상 만원씩 팁을 

주는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처

음에는 그들에게 전도하기위해 의

도적으로 접근했지만 차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

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유한 집안에 상속자였던 

목사님은 그들을 때로는 물질로 때

로는 온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혹시 일이 

있어 다방에 못 오시게 되면 그들

은 궁금해 하고 목사님을 기다리기

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길 몇 년 후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

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지 모

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프다. 그래 너희는 ‘레지’

가 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니?”라고 의

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마디에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종

업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 들였고 그 후 신앙

생활을 통해 한 사람 씩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그 목사님과 

종업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작은 식당에서 거

금의 팁을 준 그 여인은 무슨 의미

로 팁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는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

라 그 소식을 접한 모두에게 북동

부에 몰아치는 한파를 녹일 만한 

훈훈한 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러나 그런 소식 옆에 참으로 우리

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녀들의 재산 

싸움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

터 킹 목사님의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해왔었습니다. 킹 목

사님의 성경책과 노벨 평화상을 두

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을 해왔는데 

지난 6일 막내딸인 버니스 킹은 애

틀랜타 에버니저침례교회에 모인 

신도들 앞에서 자신과 법정 다툼 

중인 오빠 마틴 3세, 덱스터와 형

제의 연을 끊을 것을 선언했다고 

방송 보도했습니다. 4남매 중에 목

사로 활동하고 있는 버니스 목사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싸움이 언

제 끝나느냐는 질문에 “나도 매일 

하나님에게 똑같이 묻는다”고 답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

들이 교계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

으로는 아버지요 가족이겠지만 거

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민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버

지요, 지도자임을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일리노이의 여인처럼 넉넉

히 나누어주는 기쁨을, 목사님처럼 

함께 아파하며 돌보아주는 사랑을, 

더불어 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

는 축복을 맛본다면 어지러운 분쟁

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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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약대(낙타)가 성경의 기록연

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성서고고학

과 성경학자들 사이에 일어난 새롭게 

논쟁의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2월 7일자 Bible and Arche-

ology News에 Noah Wiener는 약대

의 가축화가 성경의 기록연대에 대하

여 도전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스라

엘 텔아비브 대학의 Erez Ben-Yosef 

와 Lidar Sapir-Hen 고고학팀이 An 

American Friends of Tel Aviv Uni-

versity News에 약대가 주전 10세기

말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축화 되지 않

았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었다. 그들

에 의하면 약대의 가축화를 통일왕국

시대인 주전 1000년 이후로 보는 것

이다. 이들의 발표가 논란과 관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논문은 “이러한 (약

대 가축화의 역사적 연대에 대한) 시

대적 착오는 성경의 사건이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후에 편집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이

스라엘 내에서의 약대의 가축화 연대

가 성경기록연대에 대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학자

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Ar-

chaeology Odyssey의 2002년 9/10

월호는 Ancient Life라는 고대사회

에 대한 연구특집에서 약대의 가축화

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된 적이 있

었다.

동물학자들의 견해는 성서고고학

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이전에 약대

가 가축화되었음을 말한다. 두 종류

의 약대가 있다. 혹이 1개 있는 단봉

약대와 2개가 있는 쌍봉약대이다. 쌍

봉약대는 중앙아시아의 대 초원과 오

스트레일리아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단봉약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많

은 종류이다. 현재는 대부분 중동지역

에 분포된 단봉약대가 90％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단봉약대는 남부 아라비

아에서 가축화를 시작했었다고 한다. 

아마도 주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것

으로 추정된다. 거의 같은 시간 쌍봉

약대 Bactrian는 북쪽 아프가니스탄

에서 시작되어서 동부 페르시아에서

까지 가축화가 되었다. 

가축화가 된 약대는 험하고 먼 길을 

가는 여행에 많이 사용되었다. 약대는 

근동과 중앙아프리카의 물이 없는 지

형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약대는 등

에다가 1천 파운드 이상의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이상 여행하고, 여러 주

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운송 수단이다. 

동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약대

의 혀의 두꺼운 입의 구조는 거의 모

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가시가 달린 것들도 먹는다. 그리고 

거의 투명한 눈꺼풀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으며, 날아오는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암컷 약대는 해산 후 18개

월 이상 하루에 1갈론 이상의 밀크를 

제공하고, 또한 약대의 똥은 연료로 

사용한다. 사막과 거친 곳을 여행하는 

대상들에게는 최고의 도우미이다. 

그래서 약대는 무역의 교통수단

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돈벌이가 되

는 비싼 향료, 몰약, 사프란 염료, 계

피 등의 주산물들은 약대의 등에 실

려서 아라비아에서 지중해 해안까지 

운반되었었다. 또한 약대는 전쟁의 강

력한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헤로

도투스는 주전 546년의 페르시아 제

국이 리디아의 아나톨리아와의 전쟁

에서 승리한 중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리디아 제국의 말들이 사막에서의 약

대의 시력과 역한 냄새를 이기지 못해

서 패했다는 것이다. 

오늘의 이슈는 이스라엘에서의 약

대 사용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이다. 

TAU 의 Erez Ben-Yosef와 Lidar 

Sapir-Hen는 지중해 에게해 동해안 

지방인 라반트 남부 구리 광산에서 발

굴된 낙타 뼈에서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아라바 골짜기의 약대의 

가축화는 주전 12세기부터 주전 9세

기로 추정을 했다. 이 약대 뼈는 그 지

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약대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굴 

작업은 2009년도와 2013년도에 다른 

지역도 발굴했다. 

연구가들은 이집트인들의 제련기

술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축으로 기

른 약대의 수출과 연관을 짓는다. 약

대의 사용은 광산산업을 변화시켰다. 

약대들의 사용은 그전의 운송수단인 

나귀를 타고 갈수 없었던 먼 지역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전 7세기에

는 향로길 Incense Road 무역로를 발

전시켰고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인도까지 나가게 되었다.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의 주장은 약

대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 시대에는 가축화가 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그것을 근거하여 성경기

록의 역사성에 대한 도전한다. 모세의 

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이

후에 기록되었다는 자신들의 후기기

록설을 입증하는 증거들로 제출한 것

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약대의 

가축화가 성경의 기록연대를 뒤로 늦

출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 대

답은 그렇지 않다.

첫째로, 그들이 사용한 연대측정 방

법에 대한 질문이다. 탄소방사능동위

원소 연대측정 방법의 정확성은 모두

가 다 동의하는 완전한 측정방법은 

아니다. 정확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둘째로, 연구가들이 검사에 사용한 

뼈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가축화

된 약대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 약대뼈의 연대측정이 정확하

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기록 연대를 늦

추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들

이 약대뼈의 가축화 연대를 성경의 저

작시기를 늦추는데는 선결되는 조건

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이스라

엘 전역을 통해서 다른 약대뼈가 있

는 지를 완전히 확인하고 그리고 아

무 것도 없을 때에라야 비로소 그들

이 사용한 샘플이 가장 오래된 약대

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굴된 뼈 가

운데 가장 오래된 약대뼈’와 ‘가장 오

래전에 살았던 약대 뼈’는 엄연히 다

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약대의 역사

는 매우 오래되었다. 성경 66권 중에

서 21권의 책에서 약대를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서 약대가 제일 처음 나

타난 곳은 창12:16이다. 아브람이 바

로로부터 얻은 짐승 중에 약대가 있

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욥기에 보

면 이미 약대는 중요한 가축 중에 하

나이었다. 욥과 아브라함의 시대인 주

전 2천년 경으로 본다면, 족장시대에 

이미 약대가 일반화되고 가축화 되었

다는 말이다. 

어떤 학자들은 창24장의 리브가 이

야기에 나오는 약대에 대해서 당시에 

애굽에 약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이것이 약대를 말하는지 신뢰하기 어

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당시에 애굽사

람들이 약대를 길렀다는 증거가 없으

며, 동물군 그림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애굽에 약대

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동물군의 그림도 당시에 많은 동물을 

그렸을 것이다. 당시의 모든 동물들을 

그린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은 족장시대에 접어들어

서는 확실히 팔레스틴 지역에 약대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아브라함이 이

삭의 아내를 구하러 밧단아람에 보낼 

때에도 약대를 10마리에 선물을 싣고 

떠나게 했다. 욥기에는 욥은 약대가 3

천이나(욥1:3) 소유했고 회복 후에는 

약대 6천 마리를 소유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로 다른 동물과 함께 젖

나는 약대 30을 주었다(창32:15). 젖

나는 약대 30은 그가 소유한 약대들

이 훨씬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BC 

1800년 초엽에는 약대는 메소포타미

아와 팔레스틴 사이의 사막을 횡단하

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역사

적인 증거가 있다.

주전 1450년경 출애굽 시대의 애굽

에 임한 재앙 중에 악질이 임한 가축

의 리스트에 약대가 들어가 있었다(

출9:3). 약대가 이미 주가축이었다는 

말이다. 출애굽한 후 레위기와 신명기

에서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지 못하는데 이중에 약대가 들어간

다(레11:4, 신14:7). 약대가 많이 있었

다는 말이다. 구약에서 약대가 57번 

나오는 가운데 위의 두 번을 제위하

고는 약대를 소유물 또는 수송수단으

로 말하고 있다(사66:20). 

주전 1100년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

안의 공격 시에는 ‘미디안 족속의 약

대의 무수함’을 말한다. ‘해변의 모래

와 같이 무수하다’라고 했다(삿6:5). 

약대는 신약에서도 모두 6번 나오는

데 예수님께서도 약대를 통해서 비유

들을 드셨다. 

나는 Ben-Yosef가 주장하는 것처

럼 자기가 조사한 약대뼈가 이스라엘 

지역의 가축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

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 몇백년 

동안 사람들은 빌라도의 역사적 실존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회의를 표현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빌라도 

비문이 발굴됨으로 모든 엉터리 주장

들을 잠재웠다. 

TAU 팀의 주장은 약대뼈는 모세의 

오경의 기록연대를 한참 후대로 늦추

고 싶은 욕심과 의욕이 앞서서 증거

가 되지 못할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

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

들의 주장을 뒤엎을 ‘아브라함 시대

의 약대뼈’가 발굴되게 하지 않으실

까? 그래서 사람이 잠잠할 때에 돌들

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듯 ‘약대뼈들이 소리를 지르리

라!’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유머를 기대해 본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약대뼈와 성경 기록 연대 추정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Q: 로마캐톨릭교회는 성자처럼 완전한 신자들만 천국에 

가고 보통 신도들은 지옥과 천당의 중간상태인 연옥에 간다고 

하는데 천당과 연옥에 대한 캐톨릭 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

가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판해야 합니까?

-어느 장로 

A: 로마캐톨릭은 죽은 자의 사후영혼의 거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지옥과 천당에 추가하여 다른 세 곳이 망령

들의 거처로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1)모든 세례 받지 못한 장년과 세례를 받은 후에 죽음에 이

르는 죄를 인해 세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와 화목하지 못

한 채 죽은 장년들은 즉각적으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2)그리

스도인 완전의 상태에 득달한 신자들은 즉각적으로 천당에 간

다고 합니다. 3)부분적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 즉 교회와의 교

제는 있으되 불완전하게 신앙생활하다 죽은 자들은 연옥에 간

다고 합니다. 4)구약의 신도들은 선조림보(Limbus patrum)인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들은 부활 때까지 복된 견신(beatric 

vision of God)없이 또한 수난 없이 유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

합니다.   

5)세례 받지 못한 영아들의 영혼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

된 영아림보(Limbus infantum)라는 곳으로 간다. 이교도의 자

손이나 기독교도의 자손이냐를 물론하고 모든 세례 받지 못한 

영아들의 영혼은 영아림보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 교리의 기

초는 요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

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한 말씀에 의하여 물은 세례

를 의미한다고 하여 세례가 중생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아이나 어른이냐를 물론하

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한 마디로 영세구원

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구주로 믿으면 세례와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캐톨릭의 트랜트공의회(Counsel of Trent) 결정에 의하

면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한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천국 갈 준

비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불의 고통”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보다 큰 

것이라고 합니다.   

신부는 교인에게 미사를 베풀거나 혹은 그 교인의 가족 중 별

세한 자를 위하여 미사를 베풉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 때마다 교회를 위한다는 

의미로 돈을 요구합니다.트랜트 회의는 연옥에 관하여 두 가지

를 결정했으니 즉 연옥이 있다는 것과 거기 있는 영혼들이 지

상교회의 기도와 미사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

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비성경적인 연옥교리를 가르치지 않

습니다(요5:24).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날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연옥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미사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교리는 비 성경적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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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윌스토어 점원, 거액 주인 찾아 돌려줘 

미시간 주 먼로시의 ‘굿

윌스토어’에서 일하는 타

일러 지들리언(29)씨는 

지난달 29일 기증품을 정

리하다 오래된 정장 상의

의 주머니가 유난히 불룩

한 것을 발견했다. 주머니 속을 확인해봤더니 100달

러짜리 지폐 다발이 든 봉투가 나왔다. 10장씩 묶인 

현금다발은 근처에 있던 유행 지난 예복에서도 발

견됐다. 이렇게 찾은 돈이 4만3100달러였다. 일부는 

1930년대 발행된 낡은 지폐였다. 지들리언 씨는 바

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다발이 나온 옷에서 지갑을 찾아냈고, 

지갑 안에 적힌 이름을 토대로 인근 주민들을 수소

문해 주인을 알아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은 

이 남성은 경찰에게 “돈을 찾아준 은인을 따로 만나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며 “이런 사람이 요즘 많지 않

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친척 어른의 장롱을 

정리해 옷을 기부했던 그는 옷 속에 돈이 들어있으

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지들리언 씨는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가

져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며 “제 

행동이 특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먼

로 경찰서의 크리스 밀러 경사는 “주머니에 조용히 

돈을 넣었어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이 청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증명했다”고 얘기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감리교 기반의 비영리 중고품 

가게로 한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서 운영되고 있다. 

‘시애틀 시호크스’ 선수들 신앙고백

슈퍼볼 챔피언에 오른 미국 미식축구팀 시애틀 시

호크스 선수들이 우승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3일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결승전 슈퍼볼에서 팀 

창단 38년 만에 시호크스의 첫 우승이 확정되자 기

독인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

했다. 시호크스는 이날 유

력한 우승후보인 덴버 브

롱코스를 43대 8로 크게 

이겼다. 시호크스는 내셔

널풋볼 컨퍼런스 소속팀

으로 2006년 슈퍼볼 결승

전에 올랐지만 우승을 하진 못했다.

축포가 터지고 형형색색의 종잇조각이 흩날리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리의 감격에 젖기보다 하나

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많은 기독인에게 깊

은 울림을 줬다. 팀의 리더인 쿼터백 윌슨은 경기 직

후 인터뷰에서 “동료와 코치진은 함께 승리를 믿었

고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며 “비현실적

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을 미

리 계획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오펜시브 태클인 러셀 오쿵은 “우리는 그냥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

고 있다”며 “선수로서 쓰임 받고 이 일을 통해 그분

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기쁘다”고 감격했다. 선수들

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공격수인 

마이클 로빈슨과 더그 발드윈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다.

시호크스 선수들은 평소에도 깊은 신앙심을 드러

냈다. 이들은 지난달 워싱턴 주의 한 선교단체 인터

뷰에서 간증했다. 윌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우승을 자신했다. 

록키 세토 코치는 “예수는 슈퍼볼을 포함한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고 말했다.

홀더 법무“동성부부에도 동일한 권리제공” 

미 법무부 에릭 홀더

(Eric Holder) 장관은 지

난 8일 동성애자 권익단

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의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서, 동성결혼을 전통

적인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와 관련해 홀더 장관이 10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에서 동성부부에게 일반부부와 완전히 동일한 혜택

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모든 법무부 직원

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사법부 관계자는 밝혔다.

홀더 법무장관은 인권캠페인(Human Right Cam-

paign)의 뉴욕시 갈라에 참석,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

든 절차에서나, 미 법무부 소속 직원이 있는 곳 어디에

서나, 연방정부의 법 아래에서,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이

성결혼 부부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전했다.

CNN의 보도에서 홀더 법무장관은 동성부부의 파산 

신청권,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9.11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은 동성 배우자에게 사망보상

금·교육비를 지급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혜

택을, 동성결혼을 허용한 34개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연방정부가 사법권을 가

진 주에서만 적용된다.

홀더 장관은 “1960년 시민권리운동 당시와 같이 성소

수자의 평등권을 위해 이 세대가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

으로 중요한 이 순간에, 법무장관으로서 법무부가 단순

히 방관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캠페

인 채드 그리핀(Chad Griffin)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입장

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다. 퍼킨스 회장은 성명

을 통해서 “미국 사법부는 동성결혼에 대한 승인 범위

를 확장하고자 한다. 비록 주에서는 이러한 연합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이번 행정부의 무법주의에 

대한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킨스 회장은 “지난해 여름 윈저 사건에 대한 대법

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이 승인된 주에서는 연방정부 역

시 이를 승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동성 커플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주의 

커플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

마 행정부는 모든 주에서 이러한 결합이 윈저 판결에

서 강조하고 있는 ‘주에서 결정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연기하는 연방정부의 의무’에 반한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이슬람반군, 알라위파 민간인 21명 사살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평

화회담 재개에도 시리아 곳

곳에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SOHR)는 10일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이 전날 하마의 알라위파 촌락인 

만을 공격해 민간인 21명과 친정부 민병대원 20명 등 

4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는 현지 활동가들을 인용해 만을 겨냥한 이번 

공격은 수니파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이 주도했으며 알

라위파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일가족으로 추

정된다고 전했다. 알라위파는 시아파의 분파이며 바샤

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집권층이 알라위파 출

신이다.

뉴욕주 상·하원‘동해병기’입법화  추진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의무화가 통과된 후 뉴욕주

에서도 상·하원이 함께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뉴욕

주 상·하원 의원들과 한인 교

포들은 10일 뉴욕주 주도 올

버니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주의 모든 공립

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주의 모든 공

립학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조

항을 현행 뉴욕주 교육법에 넣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은 회견에서 “역사는 대개 승자가 쓰는 법인데, 흔히 알

려진 일본해 명칭은 한국인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

케 한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뉴욕주 

학생들이 더 중립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악하다고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다”면

서 “뉴욕 곳곳에도 이름을 2개 사용하는 지역과 거리가 

많듯이 바다 이름을 두 가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하원 입법을 주도하는 에드워드 C. 브론스틴 의원

도 “일본해라는 (단일) 명칭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

지 않고 있다”면서 “동해라는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는 

정당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 상·하원의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

로 추진됨에 따라 한인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내로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지원 작업

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인 도 는 

인종적, 언

어적, 종교

적, 사회적 

여러 집단

들이 복합

적으로 모

인 하나의 

모 자 이 크

와 같다. 이

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

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

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명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

당 762명이다. 

인도는 네 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는데 히말라야산맥, 북부하천

의 평야지역, 데칸고원, 동서부 가

츠산맥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

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

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18,700명 정도의 나하리인들은 

오리싸 주에서 뿐만 아니라 마드

야 프라데쉬주의 라즈푸르, 빌라

스푸르, 삼발푸르 지역에서 발견

된다. 언어는 인도-아리안어계에 

속하며 구체적 생활양식이나 문화

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매우 적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농지

는 극히 작으며 대개 여러 부분으

로 나뉘어있다. 가축, 특히 뿔이 있

는 소, 물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농업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

의 하나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

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이

용되기보다는 거의 전부가 짐을 

지는 짐승들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

은 엄격한 카스트(caste)제도를 포

함해 세속적인 인도사회에도 폭넓

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는 직

업이나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

으나 예외도 있다. 나하리인들을 

정확하게 카스트 제도 안에 위치

할 만큼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생

활양식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하리인들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앙

파오인들의 99.9%는 힌두교도

들이며 힌두교의 기본적인 관습과 

전통을 따른다. “힌두교”라는 용어

는 서기 1200년경에 사용하기 시

작했지만 믿는 바를 정확하게 표

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종

교에는 창설자도 선지자도 교리체

계도 없다. 신학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생활양식에 훨씬 더 가까우

며,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

이다. 서양에서의 일반적인 신앙

과는 달리 힌두교는 고대의 것도 

아니며 신앙의 고정된 체계를 갖

는 것도 아니다. 

힌두교도들 대다수는 최상의 존

재를 믿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야채만 먹

는다. 반면 다른 힌두교도들은 신

전에 제사 드려진 고기를 아무 구

애 없이 먹는다. 어떤 힌두교도들

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개인

적인 것이지만 다른 힌두교도들에

게는 비개인적이다. 대부분의 힌

두교도들이 “브라만”(창조자), “시

바”(파괴자), “비시누”(보존자), 여

신 “샤크트리”를 숭배하는 반면, 

또 다른 작은 신들의 신전과 그들

의 화신이 된 물체, 배우자나 자손

도 숭배한다. 윤회(죽음과 재탄생

의 계속적 순환)에 대한 믿음은 힌

두교에서 한결같이 믿는 특징 중

의 하나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나하리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종족집단이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을 하나도 가지

고 있지 못하다. 성경도 영화 “예

수”도 아직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

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의 언어로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도 없다. 게

다가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그 결과 나하리

인들 가운데 알려진 기독교인은 2

명이다. 인도의 나하리족 가운데 

토착교회가 세워지려면 뜨거운 중

보기도와 개척선교사의 노력이 필

수적이다. 

인도의 나하리(Nahari)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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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룬 반 프린스터가 쌓

아둔 학교 논쟁에 카이퍼가 체계

적으로 이어 받았다. 카이퍼는 그

의 영적인 스승의 소극적인 발언

과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철

저히 논리화하고 체계화해서 개

혁주의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헌

신했다. 1869년 5월 18일에 카이

퍼는 ‘국민의 양심에 호소함’이라

는 연설을 했다.

카이퍼의 연설의 요점은 이렇

다. 당시 진보적인 ‘국가론’을 수

용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

유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가를 업고 학교정책을 독점하

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

씀으로 믿고 개혁주의적 신앙노

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발붙일 곳

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

도록 다원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구체적인 그의 교육

정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

을 폈다. 즉 그는 학부모들은 자

녀들의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제도

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국가

의 획일적인 통제로 이루어지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

이퍼는 사회구조가 획일적이 아

니고 다원화 되어야 할 것을 주장

했다. 카이퍼는 그렇다고 해서 기

독교 진리가 절대로 상대화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주장은 칼빈주의 자들이 자유주

의적인 통제로부터 자유함을 얻

어서 재 기독교화(Re-Christian-

ization)함으로써 개혁교회의 정

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이런 논지로 말미암

아 화란 정치계와 교육계는 엄청

난 교육 논쟁에 휩싸였고, 카이퍼

에 대한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카

이퍼는 이를 교육의 자유화(Vri-

jheid van Onderwijs)라고 했고 

또 이런 학교투쟁(Schoolstrijd)

은 바로 언약의 자녀(het kind 

des verbonds)들을 위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또 카이퍼는 의무교육이 학부모

를 억압하고 통제 감독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

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카이

퍼가 1874년 1월 실시된 선거에

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상

원에서 그의 처녀연설을 했다. 그

때 카이퍼는 국민에게 학교교육

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그는 주

장하기를 학교 교육은 인간의 지

식 즉 인류학, 심리학, 종교, 사회

학, 교육학,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국가와 교회의 간섭

과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은 부모

의 신앙과 세계관에 따라 선택되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카이퍼는 계속해

서 자유로운 학교교육 체계에서

는 국가에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

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에는 간

접적으로 학교의 수업을 요구하

며 학교 수업에 대한 법령을 제정

하고 교육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허가하는 권리가 있

다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국가

에는 가난한 부모들이 재정적으

로 그들의 분별력을 자유롭게 행

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뿐

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교회와 세속적 학문 간에 일어나

는 상충되는 이익을 규제화 하거

나 공정하게 조정할 의무가 있다

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이 연설에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깨우쳤다. 또한 그는 학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정책을 폈다. 세금

이 공립학교만을 위해서 쓰여서

는 안 되고 사립학교와 가난한 학

부모들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

다고 역설했다. 

1878년 카이퍼는 반혁명당의 

정강정책인 ‘우리의 계획’(Ons 

Program)을 발표했다. 이 정강을 

통해서 화란에는 최초의 기독교

적 입장에서의 대중정당으로 거

듭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독

교 자유고등교육기관(De Chris-

telijke Vrije Hoogeschool)으로 

1880년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하

기에 이르렀다. 

카이퍼가 쓴 ‘우리의 계획’에 있

는 기본원리 12조에서는 시민이 

종교와 학교 교육을 선택할 수 있

는 평등권을 재확인했다. 카이퍼

는 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복수

학교 정책을 위한 투쟁을 하게 하

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이란 저서

에서 그가 주장했던 학교 교육 정

책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카이퍼는 헌법 개정을 위한 토

론에서 독자들에게 그들의 목표

는 반혁명적인 사회를 세우는 것

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를 위한 반

혁명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국적인 학교 

제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하

기 위해서 양원을 결정적인 찬성

표를 얻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경

고했다. 그러나 그는 만일 1848년

과 같은 이례적 상황이 일어난다

면 헌법 개정이 성사 될 것이라는 

예견도 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국가가 모

든 학교들에게 요건과 기준을 강

화했다. 그러니 이른바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유 학교들

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입혔다. 즉 국가가 법의 

잣대로 진실한 신앙인들의 이상

을 꺾으려고 했다. 카이퍼는 이에 

반대했지만 1878년에 7월 18일

에 진보주의자들의 법안이 상원

에서 통과 되었다. 그러자 카이퍼

는 왕에게 국왕의 재가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Peoples 

petition)활동을 즉시 시작했다. 

카이퍼의 주도하에 일주일 만에 

305,102명의 개혁교회의 성도들

이 서명에 참가했고 심지어 가톨

릭교도들도 164,000명이 힘을 보

태었다. 카이퍼의 이런 활동으로 

진보주의자들의 학교 정책을 무

력화 시켰다. 

이메일: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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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투쟁 

부모의 신앙과 세계관 따라 선택되는 교육의 자유화 주장 

반혁명당 정강정책 ‘우리의 계획’ 발표후 자유대학교 설립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9)

어떤 이론이나 테크닉을 이야기

하기 전에 두말할 필요 없이 먼저 

영적인 찬송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찬송입니까? 분위기나 열

광하는 찬양이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세속 

음악도 뮤지션이나 사람들이 심취

하여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나 지식으로 

영적인 찬양과 비영적인 찬양을 판

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 하나님께 예배(제사) 드리는 내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

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

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성경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

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4:3-5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

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

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모

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이 탐이 나

거나 필요하여 제물을 원하시는 것

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

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결코 

제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

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

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 원하셨습

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브라함 자신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 대신 미리 예비해둔 양

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

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

송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 쓸 데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께서 나 자신을 받지 않으시면 찬

송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과

연 영적인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

정으로 드려지는 찬송이야 말로 곧 

영적인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

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 자

체가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

는 내 자신의 믿음 상태와 하나님

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

다. 진실로 내 자신을 드리는 찬송

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

시고 그리고 찬송도 받으십니다. 구

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

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께서 단 한 번의 마지막 제물로 자

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

자들은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죽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배(제

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

라고 하십니다. 롬12:1에 “그러므

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

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이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

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

신이입니다. 

오늘날 회중찬송이 마치 엔터테

인먼트처럼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한 방법이나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잘못 사용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께서 그런 찬송을 그런 예배를 받

으실까요? 인생이 예배에 실패하

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즉 하

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면 찬송

도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회중

찬송의 회복은 영적인 찬송의 회복

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

고 더 나아가 그 기초 위에 음악적

으로 발전을 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찬송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나 기분 나는 대로 불러서는 안 됩

니다. 시33:3에 “새 노래로 그를 노

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

할찌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히’라는 말은 skill-

fully라는 말로서 고도화 된 기술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회중찬송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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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지금도한영혼이돌아오길기다리고계신다

‘돌탕’은 돌아온탕자를줄인말이다 떠난탕자와덜돌아온탕자들이돌탕이되어아버지의품에안기는것에관심을쏟는

저자는베델한인교회를섬기며나눈은혜를책으로펼쳐놓았다

돌탕들이주님의참된아들인증인으로세워지는교회 이민목회의본보기가되고있는베델한인교회의자취를함께엿볼수있는

이책에는아들을기다리는아버지의마음이 돌아온아들의회복이잔잔하게흐른다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화비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군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돌탕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점을 두고 있다.
손승옥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하람, 하준
딸 수진과 사위 최훈, 손자 가람이가 있다.

손인식 지음 / 456면 / 15,000원 (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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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얼바인에서 들려오는 돌탕복음》 

2014년 2월 15일 토요일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부유하게 과잉보호 속에 살아 유약한 이삭입니다. 부모사후 성인아이인 자

신이 리더를 하자니 역부족이라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싸우지 않고 떠납니

다. 그런데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힘 다해 대처한 것보다 화

를 복으로 바꾸어 삶의 지경을 기막히게 넓혀주셨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상

속자 자리 외엔 내놓을만한 리더의 능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리더

십이 요구되는 족장인데 늘 양보만 해 물러나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방패삼아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고…. 든든한 남자다운 

매력이라곤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반면에 능동적인 리브가가 이런 꽁생원 이삭과 사는 것이 사사건건 얼마

나 숨통이 막혔을까? 야곱이 약속받은 자녀인 것을 알았을 때 어째서 남편

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지 못하고 아들을 부추겨 공모해 거짓말까지 동원

해야 할 정도로 두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는지? 생각해봅니다. 노모를 

잃고 만난 아내 리브가가 그저 자기만 위해 받치던 노모 사라 같았을까? 꽁

생원 남편이 매사에 답답하니 결혼초기에는 이런 저런 싫은 잔소리께나 해

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지존하신 왕자님에게 그 누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릴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예기도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

는 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없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삭과 하고픈 게 있으면 적당히 둘러대서 자

기 식으로 살던 리브가… 도무지 서로 간에 대화도 신뢰도 없는 남남만도 못

한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답답한 꽁생원 남편과 구태여 말을 꺼내 싸

우느니 그렇게 피해가며 사는 것이 굳어 겉으로는 순종하는 아내 같습니다. 

이삭도 아내가 조용하니 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내라는 사람이 있다

는 것조차도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생각하듯 이삭은 꽁생원 멍청이였나요? 아버지가 제물로 

자신을 꽁꽁 묶어 나무단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생명

의 위협에도 반항치 않고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죽음의 생사기로에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 다른 이들은 미련으로 보았어도 하나님

은 자신을 믿어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아주시어 모든 닥치는 환

난을 복의 기회들로 바꿔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저를 넘어뜨리리리요. 잘난 채하고 나서다가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복을 화

로 바꾼 리브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화를 복으로 바꾸어 유약한 이삭이 

온 가족을 안전히 보호하고 먹여 살리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이삭은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 전폭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먹

고 산,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부모 사랑만큼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자

기에게 부족한 남성미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게 되었는지도 몰라도 결국 그

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편애 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아내와 아들을 거짓말하

도록 몰고 사랑하는 큰 아들은 부스라기 축복밖에 주지 못했으니 완전한 사

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살아도 마음의 중심이 믿음을 벗어나면 언제나 죄와 실수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리브가가 자기생각에는 잘한다고 목숨을 걸

고 애쓴 것이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갈래갈래 찢어 놓은 것이라

면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을까요?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문제들이 터지면 내가 나서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해결하려는 메시야 컴플렉스가 내 안에 큰 복병으로 숨어 

있습니다. 저의 자리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내도록 적절히 돕는 자리인 

것을 허다한 실수를 통해 뼈아프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

약하여 넘어지기를 밥먹듯 하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함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급한 마음으로 굴러가는 알량한 모든 소견들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도,  생각도, 내려놓고 깊이 회개하는 맘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녹이고 차지한 남편의 인내를 존경하며 따르려고 순

복합니다. 온유한 남편이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최고의 분복입니다. 허락하

신 복을 깊이 누리리라 결단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영성칼럼

온유로 땅을 차지한 이삭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종이 새로 생기잖아요?” 이 말

에 꼼짝 못하고 입을 닫는 크리스

천들이 너무 많다. 반대로, 종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에 의기양양

해하는 진화론자들도 있다. 마지

못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안타

까운 크리스천들도 있다. 보기에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운 선악

과처럼, 눈으로 보기에 진화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지켜야 할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정말로 시간만 충

분하다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

뀔 수 있을까?

현장을 관찰하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건 결과는 똑 같다. 피

조물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 간에 

다양함은 무척 크고 종(species)

이 환경에 반응하면서 꾸준히 변

해가고 있다. 그러나 커다란 변화

인 종류가 바뀌는 진화는 현장에

서나 실험실에서도 결코 관찰된 

적이 없다. 관찰된 사실이 없다면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닐 가능

성이 농후하고 과학적 사실이라

고 주장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진화의 증거”로 제

시되었던 모든 변화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의 변

화들이다. 성경은 생명체들의 변

화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

을 종류(kind, 히브리어로는min)

라고 한다. 창세기 1장의 창조된 

종류(baramin) 안에서 모든 생물 

종(species)들은 유전법칙과 환

경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있다. 아

직까지 이 법칙을 위반한 어떤 예

외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럴 가능

성도 없다. 과학적인 관찰 결과는 

창세기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성경은 생물학적인 생명체를 

표현하는데 시종일관 종류(kind, 

min)만을 사용한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종(species)이

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min이란 단

어가 31번 쓰였는데(창1장, 6-7

장, 레 11장, 신14장, 에47장) 여

기서 종류란 단어의 의미를 드러

내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min이 창

조된 피조물들의 구분임을 드러

내고 있다. 창세기 1장 25절은 “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

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

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

시니”라고 했고, 창세기 6:19에

서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 방주

에 이끌어들이라고 명령을 하셨

다. 어느 한 개체는 같은 종류 안

에 있는 다른 한 동물과만 교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생식의 한계가 각 종류의 한

계란 뜻이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

의 구성원들은 서로 교배가 되는

지에 따라 구별이 될 수 있다. 하

나님은 생물들이 번성하고 땅을 

채우도록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현재의 종(species)들은 원래 창

조된 각 종류들에서 생겨 난 후

손들이지 각각 창조된 것이 아니

며 아직까지도 그 종류 안에 머

물러 있다.

과학 교과서나 일반 미디어

에서는 생물의 기본 단위가 종

(species)이다. 이 종의 기본적인 

조건도 성경의 종류(kind)와 마

찬가지로 교배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 분류 체계는 

많은 오류들을 드러내고 있다. 가

장 심각한 것은 현재 다른 종이라

고 정의된 개와 늑대가 서로 교

배를 하는 경우처럼 종간의 교배

가 너무 많이 발견된다. 종-속-

과(family)-목-강-문-계로 이

루어진 분류 체계는 모든 동물이 

같은 혈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는 진화론인데 실제로는 보통 과

(family) 수준인 각 종류(kind)들

은 서로 교배가 되지 않는다. 성

경의 한 종류는 다른 어떤 다른 

종류와도 상관이 없다(따라서 사

람만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한 종류 안에서 변이(varia-

tion)에 의해 새로운 종들이 생겨

난 경우를 보자. 이들은 소진화로 

알려져 있지만 소진화가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유전정보의 재

조합이나 정보 스위치의 개폐에 

따른 결과일 뿐 새로운 유전정보

가 생겨나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변이라고 해야지 소진화(micro-

evolution)라고 해서는 안된다.   

 
가시고기

진화론자들이 소진화의 예

로 많이 이야기하는 가시고기

(stickleback fish)라는 작은 물

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바

다에도 있고 민

물에서도 살고 

있다. 민물 가시

고기는 민물에 

갇혀 살다보니 

민물에만 살 수 

있게 진화되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민물 

가시고기의 새

끼들은 바닷물에서 사는 가시고

기로 적응되기도 하고 반대로 짠

물 가시고기 새끼들은 민물에서 

사는 가시고기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가시고기

일 뿐이지 다른 종류(kind)의 물

고기로 변한 것이 아니다.

 
핀치의 부리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오랜 동안의 점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모든 생물

체들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핀치 

새의 부리들이 다양한 것에 근거

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그 

부리 변화는 앞 다리가 날개가 

되는 것 같은 커다란 변화(진화)

가 아니었다. 갈라파고스의 13종

(species)의 핀치들은 모두 다 같

은 종류(kind)에 소속된다. 최근

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이들 중 

일부 종들 간에 자연교배가 되어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종류들이기 

때문이다. 

 

이구아나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살

고 있는 도마뱀의 일종인 이구

아나는 육지에서 서식하는 종

(Conolophus subcristatus )과 

바다에서 서식하는 종(Ambly-

rhynchus cristatus)이 있다. 이

들은 종(species) 뿐 아니라 속

(genus)까지 다르지만 서로 교배

가 된다. 종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들은 한 종류

(kind)에서 변이되어 바다와 육

지에 적응된 것들이다.

 

사자와 호랑이

약 30여 종의 고양이과 동물들

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같은 종

류다. 사자와 고양이는 교배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지만 고양이의 

유전정보가 사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양이는 들고양

이 밥캣과 교배되고, 들고양이는 

퓨마와, 퓨마는 호랑이와, 호랑이

는 사자와 자연 교배가 되기 때문

이다. 이들은 모두 다 한 종류인 

것이다. 방주에는 이 30여 종의 

대표로 고양이 종류 암수 2마리

만 태우면 됐다. 여기에서 변이를 

통하여 현재의 많은 종(species)

들이 생겨난 것이다.

 

제비꼬리 나비

무려 203종(species)이나 되는 

제비꼬리 나비들은 모양, 서식지, 

유충이 먹는 먹이 등에 따라 분

류가 된 것인데 한 종류(kind)로 

보인다. 모양과 무늬와 크기가 제 

각각인 나비들 203종을 한 곳에 

모아둔다면 변이의 폭과 다양성

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

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엄

청난 피조물들의 다양성과 적응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는 대신 종류대

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을 불신하

는 근거로 삼고 말았다. 그 정점

에 진화론이 있다. 성경을 부인하

는 진화론은 현대교회에서 다루

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되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75. 창조론의 기초(25) 피조물은 변한다

성경은 생명체 표현에 종류(kind, min)만 사용, 종(species)은 없어

종-속-과-목-강-문-계...과(family) 수준인 각 종류(kind) 교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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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표지판

여행자에게 그 교통 표지판은 큰 안내자가 된다. 때로 고속

도로를 가면서 그 표지판을 쳐다보게 된다. 어디 가는 길이 잘 

표시되어있고 거기까지 몇 킬로 됨이며 직선으로 어디, 좌로 

어디, 우로 어디 삼거니 네거리 심지어 오거리 같은데서 어디

로 가면 그 방향이 잘 표시되어 그 안내대로 가면 무난하게 된

다. 미국을 여행할 때는 더욱 잘되었다고 보아진다. 어디는 무

슨 사고가 있어 당분간 통행 불가능일 때는 벌써 몇십 킬로 밖

에서 그 주의를 환기시켜 놓았다. 교통안내 지도가 그리 잘되

어 그 지도 하나 들면 그 문 앞에 까지도 쉽게 찾게 되어 있다. 

길과 번지를 알면 그 앞에 가는데 도무지 어렵지를 않다. 그렇

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얼마나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하겠다. 문명의 차이가 어디가나 도로 안내판을 보면 알만하

다. 

우리 인간은 길가는 나그네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

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벧전2:11) 야곱이 바로를 

알현할 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

백 삼십년이니이다”(창47:9) 우리를 대표하여 한 말이다. 나그

네 길을 야곱자신만 걷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

을 같이 걷고 있다. 길 가는데 그 안내판 지도는 필요하다. 우

리가 때로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422장) 가는 길에 고단함을 말한다. 몇 시간 걸으

면 좀 쉬어 가야한다. 자동차 여행도 고단하다. 비행기 여행도 

고단하다. 비행기를 타면 근자에는 가는 여행고도 비행속도 

비행하는 지점 종착지까지의 거리 표시 그 비행기간 지금부터 

몇 시간 후면 도착한다고 그리고 그 밖에 기온 바람 도착현지

의 천기를 소상하게 예보해주는데 도표가 똑똑하게 눈앞 스크

린에 명시되면서 간다. 그것을 보면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피로도 풀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몇 시간 후에 도착 운함이 큰 

도움이 된다. 기후 관계로 비행기가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안

전벨트를 매라는 지시가 나온다. 이렇게 편하게 되어있다.

지구촌의 여행의 실제 상황인 것이다. 내 전 생애의 나그네

길 어디서 나는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밝히 알고 가고 

있는가를 상기해 본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어니와”(요8:14) 이런 인

생관이 바로 섰다하심의 말씀은 오늘 이 말을 받는 나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보는 그 누구든지 자기 나그네길이 어떠함을 

알라 하심이다. 실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안내

판이다. 그러기에 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라 하심이다. 나는 비행하면서 그 비춰주는 안

내 스크린이 그리 반갑다. 얼마동안 자세하게 안내하다가 꺼

졌다. 얼마 지나면 다시 한다. 그 걸린 시간에 얼마나 왔음이 

앞으로 얼마나한 거리가 남았음이 나타날 때 크게 피로해소의 

도움이 되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그네 길의 안내가 그보다 명

료하게 계시되어진 바라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입에 

익게 보면서 행진해야 한다. 말씀을 멀리하면 캄캄 철야에 길

을 헤메는 자일뿐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

니”(시16:11)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멸망의 길도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14:12) 그러기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시37:5) 그

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2:8) 안내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보전하여 주신다.. 이렇게 분부하여 

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불과 몇 구절의 예를 들뿐이거니와 성경에 우리 행로의 표시

판을 그렇게도 명료하게 지시해주심이라. 어떻게 이 말씀 없

이 내 나그네 길의 걸음을 옮기랴, 수많은 책이 산적하여 있거

니와 이 생명의 말씀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내 가는 나그네 길의 귀한 안내자인 것이다. 

<1999년, 제2권>

방지일 칼럼 (27)

“본대로 들은 대로”

3. 포스터와 레노바레의 사명

  

1) 신비주의적 내적 변화

포스터의 베스트셀러 “영적훈련과 성장”의 영

향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 1978년부터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레노바레

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내적 변화’이다. 

그는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을 다음과 같이 마치

고 있다. “우리 인생의 내적변화가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것을 믿

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포스터가 퀘이커교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가 내면의 세계에 관심에 갖는 것은 너무 자

연스런 일이다. “영적훈련과 성장”을 저술할 당

시 그가 목사로 섬겼던 오리건주의 뉴버그형제

교회(Newberg Friends Church)는 1876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퀘이커교회였다. 이 

교회는 1885년에 퀘이커교도들을 위하여 같은 

지역에 설립된 조지 폭스대학(George Fox 

University)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서

북지역 퀘이커교회들의 연례모임이 개최되는 

대표적인 교회이다. 그의 신학적 뿌리는 17세기 

영국에서 퀘이커교를 단독적으로 창시한 조지 

폭스(George Fox)의 내적 체험에 있다. 폭스는 

모든 사람 안에 ‘내면의 빛’(inner light)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이 빛을 바라

볼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신적 체험

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신비주의자이다. 조지 폭

스가 주장한 ‘내면의 빛’은 퀘이커 전통의 중심

에 놓이게 되었다. Ellen T. Berry and David A. 

Berry가 공저한 “Our Quaker Ancestors: 

Finding Them in Quaker Records”(Baltimore: 

Genealogical Publishing Company, 1987) 18페

이지에서 “폭스는 종교는 지적인 것이 아닌 영

적인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내면의 빛’ 개

념을 고안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의 믿음과 행동

을 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힘이다. 이것이 퀘이커주의의 핵심이다. 그

들은 이러한 개념을 내세움으로써 보수를 받는 

목회자의 안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내

면의 빛’을 소유하였기에 누구나 자신의 ‘목회자 

또는 목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

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 체험을 강조

하는 퀘이커들은 전통적으로 제도적 교회를 인

정하지 않는다.  

“영적훈련과 성장”에서 조지 폭스가 7번 언급

되지만, 그의 ‘내면의 빛’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

은 없다. 그렇다고 포스터가 자신의 신앙적 뿌리

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기초위에 포

스터로 하여금 더욱 확고한 신비주의적 영성을 

지니도록 영향을 준 세 가지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영적훈련과 성장”을 저술한 것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자신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체

험했던 거장들의 서적을 읽게 된 것이다. 그가 

소개하는 글은 모두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는 신

비주의적 성향을 지닌 것들로서, 17세기 수도승 

브라더 로렌스(Brother Lawrence of the 

Resurrection)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16

세기 신비주의자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의 “내면의 성”, 18세기 퀘이커 설교자 존 

울먼(John Woolman)의 “일기”, 신비주의자 마

이스터 에크하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C&MA 

목회자 에이든 토저(Aiden W. Tozer)의 “하나님

을 바로 알자” 등이다. 

둘째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

서도 카리스마와 열정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인도하던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를 만난 

것이다. 포스터는 자신이 남침례교에 속한 윌라

드로부터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으

며, 이로써 학문적이며 성경적인 훈련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하여 직접 계시를 인정하기에 성경

을 경시해온 퀘이커의 전통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설득하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포스

터와 윌라드는 처음부터 상당히 유사한 신학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윌라드가 1988년에 저술한 “영성훈련”에 나

타난 윌라드의 사상은 포스터와 거의 일치하는

데, 그도 인간의 내적 세계를 중시하는 신비주의

적 신앙을 지녔던 것이다. 윌라드에 의하면 성경

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도구이다. 이 책의 270페

이지에는 “우리는 성경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의 삶, 교회, 역사, 그리고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전력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탐구할 뿐 아니라 

묵상도 한다.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

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 것에 초점을 둔다. 하나

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심층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해 지니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형성된

다.” 

구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질

서이다. 같은 책 57페이지에 “구원은 우리의 육

체에 영향을 줌으로서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하나님

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행위는 육체

적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육체의 과정을 따라 

살아간다. 종교에서 우리의 육체를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의 영성훈련을 거부함으로써 기독교 경건의 역

사를 중단시켰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하여, 그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

님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본질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a god)에 못지않은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포스터는 윌라드와 함께 

레노바레를 공동으로 창설한 후 지금까지 동역

의 길을 걸어왔다. 

셋째로, 루터교 목사인 윌리암 루터 바스비히

(William Luther Vaswig)를 만난 것이다. 포스

터가 그에게서 받은 영향은 예수를 특별하게 체

험한 거장들의 글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사실이 

현실에서도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모임에서 심지어 평신

도들까지도 이런 기도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경

험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포스터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그 기도는 살아있고, 정직하며, 마음에서 우

러나오며, 영혼을 꿰뚫고, 유쾌한 기도였다. 우

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담 기용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달콤하게 빠져드는 일’을 거듭 체

험하기 시작했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내

가 경건한 거장들의 책에서 읽었던 체험들과 같

은 느낌과 향취였다.” 포스터가 언급한 마담 기

용(Madame Guyon)은 17세기 신비주의자로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중심에 임재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적인 훈련이

라고 믿었다. 그녀는 효과있는 기도를 위하여 “

우리가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신적 임재

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철저하게 관통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바스비히가 2011년 1월에 세

상을 떠날 때까지 포스터와 함께 레노바레의 기

도를 통한 치유 사역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

을 감당하였다.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을 내적 훈련(묵상, 기도, 

금식, 학습), 외적 훈련(단순성, 홀로 있기, 복중, 

섬김), 그리고 단체 훈련(고백, 예배, 인도하심, 

축전)으로 나누었다. 그는 이 가운데 내적 훈련

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외적 변화를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는 내적 훈련 중에

서도 묵상 훈련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 “영적인 삶의 고전적 훈련

은 피상적인 삶을 떠나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고전적 훈련은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

를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 고전적 훈련은 공허한 

세상에 해답이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교회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

내적 변화’를 위한 훈련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레노바레가 과거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리차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6)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퀘이커교도 G. 폭스의 ‘내면의 빛’ 개념이 포스터 신비주의 영성의 뿌리

윌라드(성경은 하나님 묵상도구), 바스비히(기도는 하나님을 관통하는 것)에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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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목사회(회장 이병준 목사)

가 지난 3일 신년하례예배를 하면

서 남은 회기(6월)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에는 하늘샘교회에서 이

춘기 목사와 육민호 목사를 강사로 

예정됐던 SNS의 목회 활용 세미나

를 개최했다. 뉴저지 목사회 남은 일

정은 다음과 같다.

△뉴저지 목회자를 위한 영성 수

련회: 2월23일(주) 오후-25일(화) 

점심, 파인힐 기도원, 강사 양춘길 

목사 김시환 목사 △선교세미나: 3

월 10일(월) 오전10시, 하나교회, 강

사 이춘기 목사 △건강세미나: 4월 

7일(월) 오전10시, 뉴저지 행복한교

회, 강사 이순증 목사 △은퇴목사 위

로회: 5월12일(월) 12시, 풍림식당.

한편 행복한교회(담임 이병준 목

사)에서 열린 신년하례 예배는 경

배와 찬양 이준규 목사(열매맺는교

회), 사회 권형덕 목사(총무, 참아름

다운교회), 기도 이순증 목사(의료

선교회), 성경봉독 이은혜목사(회

계, NJ순복음안디옥교회), 특송 뉴

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봉헌기도 

엄순희 목사(미국 레오니아장로교

회), 축도 김정문 목사(증경회장, 성

은장로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는 사도행전 13:21-23일 본문으로 

“신실, 진실, 거룩”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사가 되는 길을 찾았

다.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있어 신실

한 사람, 사역에 있어 진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사람

이 되라”고 말했다.

2부 하례와 만찬은 장문성 목사(

서기, 새동산장로교회)의 사회로 회

장 신년사와 만찬 등이 이어졌다.

뉴저지 목사회는 매주 월요일 오

전 8시부터 축구로 모임을 갖고 있

으며, 오전 10시에는 남성목사합창

단 연습이 행복한교회에서 진행되

고 있다. 
<유원정 기자>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3대 목

표로 세워진 워싱턴밀알선교단 리

치몬드지부가 미주밀알선교단으

로부터 정식 지단 승격을 받아 지

난 5일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

사)에서 리치몬드밀알선교단 창단

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미

주와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7개 지

부 밀알 단장들을 비롯해 지난 5년

간 후원을 해왔던 주예수교회 교인 

및 지역 밀알후원자들 약 200여명

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배현찬 

목사는 취임사에서 “10여년전 세

계밀알 창립자이신 이재서 총재께

서 다녀가신 후, 주예수교회는 꾸

준히 밀알 선교를 협력해 오던바 

이번 지단설립에 따른 새로운 단계

의 후원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

로 알고 응답하기로 결정했다. 교

회 설립 이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

는 선교 사역을 외면한 적이 없는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해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 봉헌하는 사회 선교관 

건립과 함께 밀알선교단 사역을 섬

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만풍 미주밀알 이사장(지구촌

교회 담임)은 설교에서 “보스턴 대

학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공하

며 지역사회 선교에 열정을 가진 

배현찬 목사님과 올해 사회 선교

관 건립과 더불어 사회선교에 더

욱 매진하는 주예수교회를 준비시

켜주셔서 이번 리치몬드밀알 선교

단과 협력할 수 있게 하신 그 섭리

하심에 매우 놀랍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원호 세계밀알 부총재(뉴저지

밀알선교단장)는 “장애우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눈에는 보이

지 않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

시는 사랑의 재생산을 가져와 섬기

는 사람과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사역”임을 

강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치몬

드밀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맡은 조영진 목사(미국연

합감리교 버지니아연회 감독)는 “

지역교회들이 장애우를 섬기는 귀

한 사역에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

에 감사하고, 이번에 선임된 이사

들의 재정적 지원을 믿는다”고 격

려했다. 

이날 창단예배에는 미주밀알 총

재와 워싱턴지부 단장으로서 리치

몬드지부 설립을 준비해왔던 정택

정 목사가 수술 후 치유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리치몬드밀알은 2008년 11월 오

진욱 목사(리치몬드 단장 취임)를 

중심으로 워싱턴밀알의 한 지부로 

시작된 이래 리치몬드 지역에 거주

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매주 두 차

례 모임(기도모임, 사랑의 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와 복음

전도에 앞장서왔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존엄사 문제로 뉴욕 주류 사회에

서도 주목을 받았던 고 이성은 자

매(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의 1주

기 추모예배가 지난 10일 동 교회

에서 열렸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

는 “가족이 모이면 항상 성은이 이

야기를 한다. 성은이의 꿈과 비전

을 이어 선한 일,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최근 존

엄사 문제가 부각되는 분위기라 경

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도

록 공개하자는 주변의 권유가 있어

서 추모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밝

혔다.

예배는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박용기 장로(KCTS 사장), 설교 김

수태 목사(뉴욕어린양교회 담임), 

위로사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

회 담임), 임형빈 고문(엘렘경로센

터, 한미충효회 회장), 인사, 축도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로마서 8장 28절

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

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성은자매는 하나

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의미다. 이만호 목사

님은 성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

니고 동역자를 얻은 것”이라며 “욥

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두 배로 받

았지만 자녀만은 그대로 10명을 주

셨다. 이 의미는 죽은 10명과 합쳐 

결국 두 배로 받은 것이다. 천국에 

간 성은이와 함께 이 목사님의 사

역이 더욱 크고 활발하게 이 땅에

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목사는 성은 양의 소천 

후 성은선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차세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

으며, 엘림경로센터를 운영, 어르신

들을 섬기고 있다.

한편 이성은 양은 5월초 토니 아

벨라 의원의 추천으로 뉴욕주 상원

에서 주는 ‘천사상’을 받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주신

장로교회 김

용익 목사(

사진)가 은

퇴하고 유

기천 목사

가 취임했

다. 동 교회

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 담임목사 이취임식

과 임직예배를 드렸다. 김용익 목

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이날 

교회가 속한 예장 국제연합총회 동

북노회 주관으로 임지식도 열렸다. 

임직자는 △장로취임: 서장순 △권

사취임: 박춘경 방경자 이상보 △

명예권사 취임: 박정옥.

뉴욕주신장로교회는 1993년 김

용익 전도사가 11명의 교인들과 첫 

예배를 드렸으며, 1994년 5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김용익 전도

사는 1996년 예장 합동개혁에서 목

사안수를 받았으며 2009년 본 장소

로 예배당을 이전했다. 2011년 국

제연합총회 동북노회로 편입했으

며 2013년 7월 유기천 목사가 공

동담임으로 부임했다. 김용익 목사

는 지난 1월 공동의회에서 원로목

사로 추대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산하 아시안청소년센

터(Asian Youth Center, Affiliated 

with Korean Church Council of 

the Greater New York) 신임 사무

총장(Chief Executive Officer)으로 

공재규 전도사가 부임했다.  

청소년센터 실행이사회는 지난

해 11월 영입광고를 낸 후 서류심

사 등을 거쳐 1월초 최종 확정했다

고 밝혔다. 지난 1일 부로 부임한 공

재규 신임 사무총장은 청소년 사역 

전공으로 2012년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Lynchburg, 

Virginia)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

며, 학부는 회계학 전공으로 2008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을 졸업했다. 

공 신임 사무총장은 워싱톤제일

장로교회(4년), 그리고 뉴저지한마

음장로교회(1년)에서 청소년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했으며 영어권과 

한어권 찬양 인도자 사역도 했다. 

한편 작년 4월부터 Interim 사무

총장직을 담당하던 김지욱(Aaron 

Kim)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사역

을 계속하게 된다.     

뉴저지목사회 2014 상반기 일정 발표

리치몬드지부 미주밀알선교단 지단 승격

“딸과 동역, 더 큰 사역할 것” 뉴욕주신장로교회 김용익 목사 은퇴

3일 신년하례예배, 23일부터 목회자영성수련회 등

이사장 배현찬 목사 추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고 이성은 자매 1주기 추모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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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필그림교회 집회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김양재 목사(서울 우리들교회 담임)를 초청 집회는 갖는다. 시

간은 오후 8시.

▲문의: (201)843-2222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춘계 부흥사경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45-16 162 St #204 Flush-

ing) 춘계 부흥사경회가 2월 28일(금)부터 3월 2일(주)까지 열린다. 

금, 토요일은 오후 8시30분, 주일은 오전 11시이며 강사는 장영춘 목

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문의: (917)733-7387 

2014 선교사역 컨퍼런스
뉴저지장로교회 선교부가 주최하고 MOM선교회가 협력하는 “2014 

선교사역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일터사역 선교 세미나-자립선교를 

통하여 공동체에 비전 제시“를 주제로 3월 8일(토) 오전 9시30분부

터 오후 5시까지, 9일(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린다. 강사는 

이지영(킹덤 비즈니스-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마이크로 융자사역), 

이협승(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센터), 김성수(위생교육과 식수공급사

역), 이주익(자연농업사역), 김태영(IT사역-Ncomputing), 자슈아리

(IT기술학교-Home Networking), 서니정(프리스쿨사역-기독교 몬

테소리). 회비는 없으며 이메일(Lhh69@hotmail.com)이나 전화로 등

록을 받는다.

▲문의: (201)600-2669

담임목사 청빙
퀸즈중앙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M. Div를 졸업

한 목회자로 PCUS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이중언어 가능, 목회

경험 5년 이상,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마감일은 3

월 15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cpcq.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718)229-9191(최성호 장로)

뉴저지목사회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고 이성은 자매 1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과 예배준비에 

힘쓴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리치몬드 밀알선교단 창단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공재규 사무총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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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전도법 집중세미나 및 히브리어 기초 세미나
예심전도법 집중세미나 및 히브리어 기초 세미나가 17일(월) 남가

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목회자 및 성

도들을 대상으로 갖게 되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일정은 예심전도 세

미나가 오전 9시30분-오후12시30분, 히브리어 기초 세미나가 오후1

시30분-3시. 

▲문의: (714)401-9874

     

내적치유세미나
온누리소망교회(담임 조묘숙 목사)가 내적치유세미나를 ‘나를 찾아

오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22일(토)과 3월 1일(토) 오후1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정원 선생(JMC 원장)과 강혜정 교수(풀러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이며 회비는 20달러(교재비와 간식비).

▲문의: (714)553-4413, (626)533-1155

성경통독 사경회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담임 박상근 목사)는 성경 통독 사경회를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매일 오후 8시30분에 개최한다. 박상근 담

임목사가 인도하는 사경회는 성경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의 설명을 더

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대한성서공회가 발표한 한국어 성경인 개역

개정성경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 홈페

이지(www.skpc.org)에서 참가신청서를 프린트해 작성한 뒤 교회 주

소로 등록비와 함께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등록비는 아침을 제외한 

식사 10끼 및 간식비 포함 50달러다.

▲문의: (916)361-1019, 817-9728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부흥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소중

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4월 3일(목)부터 6일(

주)까지 개최한다.

▲문의:(213)38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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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

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주최한 제

3회 오렌지카운티 지역 단체장 초

청 ‘2014 조찬기도회’가 부에나팍

에 위치한 로스 코요테 카운티 클럽

하우스에서 8일 오전 7시30분 성황

리에 개최됐다.

OC 교협 이사장 박용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조찬기도회는 

정하윤 자매가 애국가와 미국국가

를 불렀으며, 교협 후원이사장 김영

수 장로가 기도를, 나침반교회 중창

단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민경엽 목사가 ‘작지만 가

장 지혜로운 것들’(잠30:21-28)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

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

리 작은 자도 천의 꿈도 이룰 수 있

고 강국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서는 OC 지역에 많은 단체들을 세

우셨다. 그러나 단체들이 왜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

손하게 한걸음 한걸음 전진할 때 크

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한마음기도 시간을 

갖고 이호우 목사가 ‘미국의 신앙과 

경제회복을 위해’, 김기동 목사가 ‘

교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민승기 목사가 ‘OC지역 각 

단체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남가주교협회장 박효우 목

사가 축사를 했으며 OC교협 증경회

장 정영수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

를 마쳤다. 

2부는 제65지구 가주하원의원 후

보인 영 김 집사가 ‘감사하는 마음’

이라는 제목의 간증이 있었으며 3

부에서는 이날 참석한 각 단체를 소

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향린교회(담임 곽건용 목사)가 

주최하는 춘계성서학당이 7일 오

후 7시 4221 윌셔블러버드에 위치

한 빌딩 333호에서 열렸다. 

‘21세기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 뜻하나?’라는 제목으로 열

린 첫 번째 시간에서 강사로 나선 

곽건용 목사는 “종교는 절대자의 

존재, 절대자와 관계 맺는 일,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실재하는 세계

에 대한 믿음, 그 세계와 현실세계

와의 관련성을 찾는 일, 이런 것들

로 인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

이라 설명했다. 

곽 목사는 “기독교는 이런 전제 

하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절대자인 신을 바라

보고 이해하고 믿는 종교다. 기독

교의 패러다임은 초대교회부터 오

늘날까지 5차례 변했다. 첫째는 초

대교회의 기독교다. 그 당시 기독교

는 다양하게 공존했다. 두 번째 패

러다임은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

다. 이 시기는 이단과 정통을 가르

는 기준이 생겨났다. 세 번째는 중

세 기독교로 기독교가 지배적인 삶

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는 근대이후의 기독교로 무엇이 기

독교이며, 예수그리스도가 누구며, 

구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등에 대

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역사비평적 

시기이기도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 최근의 기독교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목사는 “오늘날 어디를 가야 

참기독교를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러나 어디를 가야 참기독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러한 질문

을 하는 자들을 찾고 함께할 때 교

회와 기독교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신교에 

대한 기대치는 전에는 구제가 1위

였다. 지금은 올바른 윤리, 바른 가

치관 세우는 것, 복음 운동하는 것, 

즉 구조를 바꾸는데 헌신하는 것이

다. 구조 안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형성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 말하며 “올바른 기

독교가 나아가야 할 이론적인 것들

은 다 해결이 됐다. 지금 해야 할일

은 활동이다. 가치관과 활동 그것이 

21세기 교회가 붙들고 기도제목으

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

고 설명했다.

한편 향린 춘계 성서학당은 오늘 

3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

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문의: (818)265-3046, 

(818)441-1380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는 자녀세대 신

앙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세속의 도

전과 신앙교육의 방향제시’라는 주

제로 10일 오전 11시 본교 강당에

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쉐마연

구원 원장인 현용수 박사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현용수 박사는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 대한 이슈를 많이 내놓

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기독교 2천

년의 역사는 오순절 예루살렘의 다

락방에서 시작돼 유럽과 미국 그리

고 한국으로 성령의 촛대가 움직였

다. 그러나 현재 초대교회가 존재했

던 장소,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

던 안디옥교회, 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터키에 가보면 교회가 죽어있

는 것을 보게 된다. 미국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죽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교회는 일어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

인들에게 신앙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려서다. 한국의 직업군중 가

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직업이 목

사와 선교사들이다. 이는 가정을 지

옥으로 모는 행위”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유교전통에 입각해 

사는 가정에 비해 기독교인 가정

의 아이들 중 75%가 조부모를 가

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가정

의 아이들의 대부분이 조부모의 이

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

적했다

현 박사는 “쉐마교육은 본질적으

로 나 자신이 변하는 교육이다. 하

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큰 복을 주

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서다. 그러나 후

손들에게 신앙전수가 더 이상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

라 말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지역단체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알아야”

“예수 렌즈 통해 절대자 하나님 본다” ‘세속의 도전과 신앙교육의 방향제시’

제3회 OC지역 단체장 초청 2014조찬기도회 성황

향린교회 주최 춘계성서학당, 강사 곽건용 목사
미주장신대 1차 공개 세미나, 강사 현용수 목사 

OC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향린교회 주최 춘계성서학당에서 강사로 나선 곽건용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인랜드 올리브장로교회(담임 강

신형 목사) 입당감사예배가 지난 26

일 열렸다. 이날 ‘물 떠 오는 하인들’(

요2:1-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

한 노진걸 목사(KPCA 부총회장/풀

러튼장로교회 담임)는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가능하게 하고 또 모든 축하

객에게 기쁨을 준 것은 바로 물을 

떠 온 하인들이었음을 상기시켜 하

나님께서 입당을 허락하신 그 기쁨

과 감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온 교인들은 물론 이웃 히스패

닉에게도 나누어주는 교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물 떠오는 하인

이 되어 더 큰 표적을 이루는 성도들

이 되라”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용덕 목사(설립 목

사)는 그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큰일을 이루었음을 격려

하고 큰 절로 감사를 표했다. 

강신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입

당감사예배는 멜로디신 사모(신태

희 목사 부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독창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

었으며 최상철 목사(멕시칼리 장신

대학장)의 축도로 입당 감사예배를 

성대히 마쳤다.

올리브교회 담임 강신형 목사는 

KPCA 미주장신대 부학장으로 20

여년간 후배 양성을 위해 헌신했으

며 남가주 원로목사회 총무 강영창 

목사의 아들이다. 교회에 관한 문의

는 (909)553-423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올리브장로교회>

“명령에 순종해 더 큰 표적 이루라”
올리브장로교회 설립21주년 입당감사예배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현용수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올리브 장로교회에서 창립21주년 및 입당 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

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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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

는 영 김 후보와 오렌지카운티 수

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하는 미셀박 

후보를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킥오

프 행사가 지난 1월 30일(목) 부에

나 팍에 위치한 세븐스 홈 카페에

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두 후보

의 캠프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 유

권자들을 추천인으로하는 영 김, 미

셀 박 후원 캠페인으로 미셀 박 스

틸 후보는 OC 2지구 수퍼바이저 선

거구에, 영 김 후보는 가주 65지구 

하원의원 선거구에 각각 출마하게 

된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집사인 영 김 

후보, 는 “지난 7월 주하원의원 출마

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

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당선을 위해 OC

교협과 OC목사회, 그리고 장신대와 

성결대학교 등 교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있다. 기독교인으로 

의회에 나가 우리의 목소리 대표하

고자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의회는 

비윤리적 비기독교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 정치

인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 캘리포

니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법안

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을 대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

록 하고자 한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대째 신앙인이자 토렌스제일장

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미셸 박 후

보는 “어린 시절 기독교 커뮤니티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

며 “이번 선거에 크리스천 유권자들

의 힘이 필요하다. 신앙인으로 하나

님의 뜻에 맞게 OC 수퍼바이저 직

임을 수행하고 싶다. 많은 지지 부

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출

마하는 선거는 오는 6월 3일 예비선

거를 거쳐 11월 중간선거에 당선여

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6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

기홍 목사)에서 ‘샤론 데이 전국공

화당협회(RNC) 공동의장 초청 행

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샤론 데

이 의장은 영김, 미셸박 후보에 대

해 RNC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
<박준호 기자>

후보 미셸박-영 김 공동 캠페인
수퍼바이저-가주하원의원 선거 출마

영 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가주 65지구 하원의원 후보와 미셸 박 스틸(네 번째) OC 2
지구 수퍼바이저 후보가 30일 열린 캠페인 킥오프에서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방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즐거

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잠깐이라

도 “홈웍”의 부담감으로 부터 벗어

난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

스도인들은 방학도 없이 지속적으

로 홈웍을 받고 있다. 홈웍의 종류

도 매우 다양하다. 건강적인 이상으

로 주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

에서의 관계적 문제로 주어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주어지

기도 한다. 어떤 종류이든지 홈웍

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홈웍을 풀

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는 괴

로움이 시작된다. 동쪽으로도 풀어

보고 서쪽으로도 풀어보고 남쪽으

로도 풀어보고 북쪽으로도 풀어보

는 등 사람의 이성이 닿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다 동원하여 홈웍을 풀

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런

데 결과는 그렇게 풀려고 했던 홈

웍은 더욱 엉망이 되어버리고 점점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

하다. 숙제를 푸는 당사자는 더욱 

괴롭고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 이

런 경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 하

는가? 홈웍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홈웍을 푸는 지혜

가 부족했던 것인가? 홈웍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못해서인

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단 한 가지가 부족해 

보인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전

도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

히 곧게 하겠느냐”(전7:13). 홈웍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홈웍을 

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

리가 담겨져 있다. 먼저 마지막 부

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를 주

목해보라.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

는 뜻이다. 인생의 홈웍에 대한 그

리스도인들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

고 있는 대목이다. 스스로의 방식

으로는 아무리 동서남북을 다 돌고 

돈다 하더라도 홈웍을 풀 수 없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괴로움과 고통

의 배경에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풀

어보려고 노력하는데서 기인한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방

식에 의한 노력을 의미 하는 것이

다. 지금 현재 당신이 받아든 홈웍

이 어떤 것이든지 제일 먼저 정리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방식을 떠

올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

을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부분이다. 굽게 했다는 

것은 당신이 받아든 인생의 다양한 

홈웍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건강 

때문에 괴롭고, 경제 때문에 괴롭

고, 오해와 모욕당함으로 괴롭고, 

관계의 틀어짐으로 괴롭다 하더라

도 그렇게 되게 하신분이 하나님이

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의 방

식으로 홈웍을 풀려는 시도를 포기

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이 가진 육

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방식을 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홈웍

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가장 먼저 

자신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

러나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 왜냐하면 더 

오래 머물다가는 더 큰 괴로움과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용 하신분이 하나님이심

을 주목하라. 그렇다면 받아든 인

생의 홈웍을 푸는 비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받

아든 인생의 홈웍을 펼 수도 있고 

바르게도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의 괴로

움의 감정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

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온

과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도 풀리지 않고 점점 꼬이기만 하

던 인생의 홈웍이 순식간에 풀어지

는 상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

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받아든 인

생의 홈웍을 푸는 과정 속에 하나

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

가? 롬8:28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

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떠

오려 보라. 하나님의 선을 행 하라

는 것이다. 사탄의 움직임은 우리

의 죄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받아든 홈웍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

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 

결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생

산되어 나오게 하고 내면이 부정적

인 에너지로 점점 더 가득차게 한

다. 그러나 그것은 홈웍 속에 담긴 

진실이 결코 아니다. 다만 속고 있

을 뿐이다. 홈웍 속에 담긴 진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선이다. 받

아든 홈웍이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그 홈웍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

는 선한 작업을 보라. 하나님의 행

하시는 선한 작업을 주목하고 순응

하여 따라감으로 당신이 받아든 홈

웍을 유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받아든 인생의 홈웍 앞에서 스스로

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허용하

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므로 finish well하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니시 웰(Finish Well)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오는 5월 5일(월)부터 시민권 신

청을 할 때 바코드가 담긴 양식지에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시민권 

신청서는 5월 2일(금)까지 사용가

능하며 5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를 사용하

게 된 이유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서

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수받은 

양식에 담긴 내용을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로 옮기는데 있어 자체오류

를 줄이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민

국 자체 내의 서류 및 정교교환에 도

움을 주기위해서다. 또한 작성자로 

하여금 소셜번호, 날짜 등 기입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민국 홈페이지 uscis,gov에는 새로

운 시민권신청양식이 올려져있다.

변경된 시민권신청서는 기존 10

쪽에서 21쪽으로 늘어났다. 변경된 

내용은 △Part 2, #12 통역자격-50

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

을 받은 지 20년이 소요됏을 때 통

역을 세울 수 있다 △Part5 부모에 

대한 정보-부모 중에 시민권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신청자가 18

세 이전에 부모가 결혼 상태였는지

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신청자의 부

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의 출생

지와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돼있다 

△Part8 외국에 나간 정보를 신청

하는 시점에서 5년 내로 줄였음(이

전 양식에는 영주권 받은 때부터 외

국에 나간 기록을 기재하게 돼있음) 

△Part10 자녀에 관한 정보-신청자

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친자녀, 스텝자녀(재혼 경우), 입양

한 자녀 등 모든 자녀들을 기입해야 

한다 △Part11, #14-21 테러와 관

련된 차원에서 묻는 질문-신청인이 

대량학살 및 살해 등에 가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 △Part11, #15는 신

청인이 군대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

느냐는 질문으로 대부분의 한국출

생의 남성 신청자들은 한국에서 군

생활 유경험자로 해당이 된다. 따라

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상 노란

양식지로 되어있는 편지를 첨부해

서 제출해야 한다. △Part11 #37-

45 미군 복무에 관한질문 △Part11, 

#46 Selective Service에 관한 질문

과 안내-한국에서 미국에 이주한 

18세-26세의 남성이 영주권자 되

면 셀렉티브 서비스에 들어가는 의

무가 있다. 셀렉티브 서비스를 하지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양식, △Part12 신청인의 서명

의 의미, △Part13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의 정보와 의미, △Part 14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류에 대한 ‘번역/통

역’을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과 통역/번역을 제공한 

사람의 서명과 그 의미

주는사랑체 이민법률센터의 박창

형 소장은 “새 시민권신청서는 21쪽

으로 늘어난 만큼 질문도 많아졌다. 

이는 시민권신청자가 시민권취득까

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시민권 인터뷰도 지금

까지는 최대 45분정도 걸렸지만 개

정된 시민권신청서로 신청한 자들

의 경우 1시간30분까지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의 신청서로 신청을 하

려면 5월 2일까지 이민국에 제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시민권 신청양식 변경 5월5일부터
기존양식 5월2일까지만 사용...질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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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Community Development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

하 CDDTS)이 오는 4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0주간에 걸쳐 도미니

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비자메쟈 열

방대학(YWAM Villa Mella, Santo 

Domingo. D.R.)에서 개최된다.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라는 주제로 열리는 CDDTS는 △모

으고 도전하게 하는 것(Gather & 

Challenge) △고취하고 개발하게 

하는 것(Inspire & Cultivate) △연

마 시키는 것(Shapen) △준비시키

는 것(Equip) △전하는 것(Impart)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DDTS는 △선교지에서 선교 대

상자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이기에 복음 전파의 

강한 도전을 받게 한다 

<16면으로 계속>

미 주 한 인 이

민 역사가로써 

평생을 집필과 

언 론 인 으 로 써

의 삶을 살아온 

이선주 목사(사

진)가 지난 10

일 오전 2시50

분에 소천했다. 향년 80세. 

연세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

학을 전공한 고인은 언론인, 교육

자, 사회비평가 저술가, 종교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삶을 

살았다. 

고인은 1989년-1996년 한미신

학교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

를 받는 등 인생 후반기에는 목사

로서 한인사회에 공헌했다. 특히 

2007년에는 한인이민교회의 역사

를 정리한 ‘고난과 영광의 100년’ 

상·하권을 출판하기도 했다. 또 최

근까지 한미인권연구소 상임고문

을 맡아 인권운동가로도 활약했

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혜자씨와

의 사이에 2남1녀가 있다. 

장례식은 2월 14일 오후 3시 천

국환송예배가, 15일 오전 10시에

는 하관예배가 팔로스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메모리얼파크에

서 열렸으며 송정명 목사가 집례

했다. 

이선주 목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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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8월21일, 12주 강의 8주 아웃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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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은 이번 회기 슬로건을 ‘복

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으로 정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확립과 다음세대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신 총회는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최

근 교단차원에서 신앙생활 수칙을 마련했다. 수칙내

용은 ‘규모 있는 개인 경건생활과 건강한 교회생활에 

힘쓴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예배로 신앙의 명가

를 세운다’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된다’ ‘총회본부와 학교 법인 세 기관을 위해 기도

하고 지원한다’ ‘남북의 평화통일과 개혁주의 세계교

회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 등이다.

교단 산하 학생선교단체인 학생신앙운동(SFC)을 

통해 20-30대 선교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SFC의 

전임간사 110여명이 국내 11곳과 해외 지부 8곳(중

국, 일본, 몽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115개 대학 

2300여명, 전국 25개 지역 교회에서 2만여 명이 선교

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3명, 경기 및 

인천 2명, 대구 2명, 전남·북 2명, 서울 1명, 부산 1명, 

충북 1명 등 12명의 신입 간사가 선교교육을 받기 시

작했다.

2007년 말 시작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도 지

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예장고신 총회장 주준태 

목사는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 알찬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개척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

해 최근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에 개척교회훈련원을 열

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라고 설

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올해 ‘교단의 부흥’에 초

점을 맞추고, 교회교육과 전도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

나를 열어 성도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1일 부터 서울과 경기, 충청, 경남 등 전

국 6개 지역을 돌며 ‘교육부흥을 위한 교사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이승구(합신대 조직신학) 교수, 박환석(

기독과학교사모임 대표) 집사, 한치호 (21세기 사역자

연구소 대표) 목사 등이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사명

감 회복을 위한 강의를 했다.

3월에는 대구 등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전도세미나

를 열어 중·소형 교회 목회자 등이 실제 활용할 수 있

는 전도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사는 이주형 총회

장과 김인심(하나님 품으로 전도코칭 훈련원 대표) 집

사 등이다.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해 군선교 사역지 발굴과 군선

교 후원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예장합신 총무 박

혁 목사는 “총회는 합신 신대원 군선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3월에는 합신대 채플을 군선교 채플로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장개혁과 통합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교

단으로 입지를 굳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은 올해는 

총회관 건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27일 “우리보다 작

은 교단도 자체 총회건물을 갖고 있다”며 “사명자들

을 굳건히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총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

백석은 현재 서울 방배동 인근에 대지면적 320평(약 

1057㎡)에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총회관을 짓고 

있다. 비용은 총 221억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예장 백석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는 “지난해 10월 총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 14억5000만원이 

납부됐고, 40여 곳의 교회가 헌금 128억원을 약정했

다”며 “또 약정을 하겠다고 한 교회가 40여 곳이 있다”

고 말했다. 예장 백석은 노회마다 총회관 건립 후원 예

산을 배정하고, 산하 교회와 단체에 총회관 건립 후원

회를 조직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학기부터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 아시

아신학연맹(ATA) 인준과정을 신설해 현장 목회자들

을 대상으로 성경주해와 교리 설교 등을 가르치고, 상

반기 중으로 미국 CRC교단(북미개혁장로교단)과 협

력해 국내 목회자들에게 지도자 훈련 과정을 진행하

는 등 목회자의 내실 다지기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은 올해 슬로건을 ‘변화와 성

장, 더 큰 대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5개년 발전추

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목회자들을 위원

으로 위촉했다. 특히 지난 47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상

비부서 개편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업과 사역의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체

성과 리더십, 소통 세 분야로 분류해 상비부서를 재배

치했다. 각 상비부서들은 향후 5년 간 사업계획을 작

성, 총회 사업과 사역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토록 했다.

총회장 최순영 목사와 총회 임원들은 지난 3개월 동

안 각 노회를 순방해 총회회관 부채 탕감에 주력했다. 

성도 및 교회들이 월 10만원씩 헌금 약정한 700여 계

좌를 마련했다. 또 전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회 전도

수첩’을 발간, 전국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합법화 및 종교

평화법 제정, 종교인 과세 등 교계가 벌이고 있는 ‘반

기독교 법안 저지 천만인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복음만이 살길이다… 다음세대·교단부흥 초점

복음 전초기지 ‘총회회관’ 건립에 최대 역점

한 국 기 독 교 스 포 츠 총 연 합 회

(CCSK·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5

일 서울 평창동 서울지구촌교회(김

진옥 목사)에서 ‘2014 소치 동계올

림픽 선전기원 예배’를 드리고 대회

의 성공 개최를 간구했다. 한국교

회 지도자와 스포츠선교 관계자 등 

400여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이번 대회가 복음전파와 국위선양

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 선수들

이 승패와 메달 색깔을 떠나 최선을 

다하기를 기원했다.

서울지구촌교회 제1성가대가 ‘주

는 위대하시도다’를 찬양하며 시작

된 이날 예배는 신앙고백과 찬송, 

설교와 기도회, 격려사와 축사, 대

회소개 및 영상물 상영, 구호와 응

원가 제창, 축도,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사회는 김진옥 

목사가 맡았으며 박정근 기하성 전 

총회장이 대표기도를 하고 정영애 

전 보디빌딩 국가대표 감독이 성경

을 봉독했다.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강영선(순복음영산교회) 목사는 ‘

최선을 다해 달려라’(빌3:12∼14)

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과거를 돌

아보지 않고 달렸다”며 “우리에게

는 미래의 희망인 천국이 있기에 최

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했

다. 이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

망해선 안된다”면서 “참고 인내하

며 복음을 전하면 머지않아 하나님

이 잘했다 칭찬하며 예비하신 상급

을 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CCSK 총재 엄신형 목사는 인사

말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번 동계 

올림픽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

했다. 임원순 예수교대한감리회 웨

슬리협의회 이사장은 “한국 동계스

포츠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으

나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이 현실”이라며 “특히 동계스포츠 

선교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

부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교단과 교파

를 초월해 나라의 안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간구했다. 특별히 이

번 올림픽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기

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모

두 일어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한 뒤 

“우리가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응원가 ‘미션코리아’를 불렀다.

한편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

는 국가대표 선수는 모두 71명이며, 

이 중 14명이 크리스천이다.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

사)가 교단연합으로 치르는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 동참하지 않기

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예배는 NCCK와 한국교회연

합(한교연)이 중심이 된 교단연합

과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합

동 등 일부 교단들이 별도로 갖게 

됐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합동총회 회관에

서 임원회를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교단 자체적

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명환 총회장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 교단 임원회에서 한

기총 탈퇴를 결의했지만 아직 총회 

전체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

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연

합기관(한교연)의 가입을 결의하거

나 부활절연합예배 같은 교회연합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라는데 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고 설명했다.

앞서 40여개 교단으로 꾸려진 

‘2014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

회’는 예장합동 총회장을 상임공동

회장으로 미리 배정하는 등 연합예

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 동참 여부

가 그동안 교회연합운동의 향방을 

가늠해온 잣대가 되어왔다는 점에

서 향후 교회연합운동의 난맥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2006년부

터 한기총과 NCCK가 주최는 공동

으로 하되 주관은 번갈아 하는 식

으로 진행해왔으나 한기총이 내홍

에 빠지면서 2012년부터 난항을 겪

기 시작했다.

합동총회 임원회는 또 ‘종교인 과

세’입법과 관련, 예장고신 및 예장

합신 등 3개 교단과 함께 ‘입법 재논

의 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를 내기로 했다. 오는 9월2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제99회 총회는 광

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에서 열기로 했다.

“소치 빛낼 14명의 기독선수 파이팅！”    

예장합동 부활절연합예배 “불참”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2014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예배

자체적으로...NCCK-한교연과 한기총 별도로
한국 교회 2014 전망    ⑦ 예장 고신·합신  

⑧ 예장 백석·대신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가 진상

조사특별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

를 승인함에 따라 조용기 원로목사

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인

사들에 대한 교회의 후속조치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속조치 대상

은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과 충

분한 사실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

어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인사, 재판

과 관련된 장로 등이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주도한 당사자들

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

은 채 허위, 또는 왜곡·과장된 자료

를 배포했다. 이어 MBC PD수첩 등

을 통해 이를 거듭 공개하는 등 조 

목사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 

중 일부는 교회와 조 목사를 곤경

에 빠뜨리기 위해 상식 이하의 행태

를 보였다. 김대진, 김석균 장로 등

은 지난해 8월 초 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신기득 장로)에 이른바 ‘빠

리의 나비부인’과 관련된 불륜 의혹

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윤

리위는 8월 말-9월 초 차일석 하상

옥 이종근 김대진 김석균 장로 등

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진 장로는 “‘빠리의 나비부인’이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 “하 장로가 사실이라고 하기 때

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의 

장로들은 윤리위의 이같은 조사내

용도 모두 유출, 지난해 11월 기자

회견장에 증거자료로 배포했다. 진

상조사위는 ‘불륜’ 의혹과 관련, 검

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의혹 당사자인 정귀선씨로부터 사

실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상당부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당회를 계기로 새 출발

을 다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향

후 행보도 주목된다. 교회 지도부는 

“교회가 더 이상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며 “종지부를 찍

겠다”고 선포했다. 새로운 마음으

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

지를 안팎에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영훈 목사는 특히 “교회의 설립자

이자 스승인 조 목사를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다”면서 조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사단법인 세

계성령중앙협의

회의 새 대표회

장에 정인찬 목

사(사진)가 선출

됐다. 

제26대 대표

회장 정인찬 목사는 연세대학교연

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샌

프란시스고 신학대학 박사학위 취

득,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

회장, 국제성령복음회연합회 총회

장, 휴스턴성신클럽 회장, 백석대학

교 목회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 

민족복음화운동보분 국제대표회

장,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실무대표회장, 한국기독교성령100

주년기념사업회 대표회장, 백석신

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제26대 대표회장의 취임식은 오

는 21일(금) 오후3시 백석대학교 방

배동 서울캠퍼스 목양동 대강당에

서 갖는다. 

조 목사 의혹 제기 폭로자들 후속조치 관심

세계성령중앙협 새 대표회장에 정인찬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 진상조사특위 최종조사결과 승인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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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선교지의 사역을 위

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

다. 2013년 하반기에 필리핀 중부

와 남부 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남부 잠보앙가 저희 지역

에서 9월 9일에 이슬람 반군단체 

MNLF와 정부 간에 내전이 발생

하였고, 10월에는 중부지역인 보

홀 섬과 세부 섬에서 7.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타클로반과 

주변의 섬에 강력한 태풍 하이엔

으로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 해외 각국

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많았습니

다. 

작년 9월 9일에 내전이 일어난 

저희 잠보앙가 지역도 이제 상황

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전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12만 명이 넘

는 피난민들이 30곳의 대피소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하

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

고, 돌아갈 보금자리를 잃어버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피난

민 센터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 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

전히 피난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학교 행사와 

구호품을 나눠주는 일로 인하여 

많이 바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의 남부 

외진 곳에서 18년 넘게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

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께서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

라보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

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5일: 주일학교 크리스마

스 행사

보통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초

등학생 들은 50-6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11월 초부터는 출석인원이 

100여명 이상 늘어납니다. 크리스

마스 행사 때 나누어주는 간식과 

선물을 받기위해 12월에만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반복

된 일이라 어떤 아이들인지 이미 

파악하였지요. 가끔은 얄미운 아

이들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

도 무슬림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에는 130여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석하였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

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6학년 무슬

림 여학생이 150구절 이상의 성경

을 암송하여 1등을 하였습니다. 때

로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나날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앙을 보

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12월 20일: 새희망 초등학교 크

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는 학교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연습해온 실로폰과 피리로 

케롤 연주를 하였습니다. 시골학

교에서 피리를 연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학부형 들은 자신들

의 아이들 연주에 아주 자랑스러

워하였습니다.

 

12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석

하는 고등부, 청년부 친구 초대의 

행사  

고등부와 청년부는 초등부에 비

해 인원이 적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20여명 정도입니

다. 그중 70% 정도가 무슬림 학생

들입니다. 이슬람 종교에게 있어

서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개종하

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나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주님의 희

망을 봅니다. 몇 안 되는 아이들이

지만 열심히 준비한 성극과 춤 그

리고 찬양 예배에 친구들을 초청

하여 40여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

임에 참석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월 23일: 싼타마리아 초등학

교 피난민 43가정에게 구호품 전

달(식료품과 침대 폼)

12만 명의 피난민들 중 40% 정

도는 집이 심하게 부서지지 않아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60%정도의 난민들은 살던 집들이 

모두 부서져 돌아갈 곳이 없어 아

직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

다. 연희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들 피난민들을 위해 구호 헌금

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

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

일까 생각하던 중 대부분의 사람

들이 텐트안의 맨 바닥에서 생활

을 하여 노인들과 아이들은 늘 감

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에게 침대 폼(바닥에 까는 이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에 있는 딸론딸론침례교회의 

피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였

습니다.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편 마음

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루속히 필

리핀 정부에서 난민들을 위한 보

금자리를 마련해주길 기도합니다.

12월 26일: 시내의 종합 운동장

의 피난민 1천 가정에게 구호품 

전달(한국 코이카 주관) 

한국 코이카 주관으로 피난민 1

천 가정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때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구호품을 

받을 가정을 선별하여 티켓을 나

눠 주었는데, 그 티켓을 복사하여 

하는 다시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씁쓸하였지만 주님의 은혜

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12월 30일:  새희망 초등학교 

170명 학생 가정에게 구호품 전

달(한국 코이카 제공) 

새희망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코이카에서 제공해준 구호품을 나

누어주었습니다.학생들의 대부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귀하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구호품을 전

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

로 받아가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

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 모습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에 감사하고 있는지 너무도 당연

한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

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

난 2013년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

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동

역자님들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잠보앙가에서의 

생활과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매년 필리핀의 12월에는 크리스

마스 분위기로 마음이 붕 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로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2013년 12월만큼은 잠보앙가 지

역의 분위기는  참으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시청에서 폭죽놀이

를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필리

핀 인구는 1억입니다. 인구 10분

의 1 정도 인원이 해외에 나가 간

호사, 기술자, 선원, 가정부로 일하

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어려

울 때도 필리핀은 해외 필리핀 노

동자들의 송금액으로 위안이 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와 

12월의 연말은 아주 중요한 시간

이고 이때 1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도 틀

린 말은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 중부와 남부의 잠보앙가 

도시는 어느 때 12월과는 전혀 다

를 정도로 조용하였습니다. 그리

고 잠보앙가는 이슬람 반군 MNLF

의 두 번째 공격이 있을 거라는 소

문 아래 사람들의 바깥출입이 줄

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 

가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강화되어 

사람들을 검문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군들이 교전을 

하였던 지역에서 다시 발견되어 

잠보앙가 지역 시민들이 불안해하

고 있고, 학교는 다시 휴교령을 고

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치안이 

안정되고 내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

다. 

기도제목

■잠보앙가의 피난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잠보앙가에서 사역할 때 안전

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고등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

하여 특히 무슬림 학생들이 주님

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현탁이의 몸이 건강할 수 있

도록(자주 피곤해하고 몸이 허약

해지고 있음)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인 부분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안

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⑥ 2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시 전쟁의 아픔이 되풀

이 되지 않도록.

오정윤 공윤자 선교사 드림

이메일: 

ohgongtak@hanmail.net

카페 주소:http://cafe.daum.

net/tausugsarang

필리핀/따우숙 선교

선교 편지  

www.chpress.net

2013년 잠보앙가 도시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 대피소

새희망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호품 전달(코이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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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인격은 스트레스 관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

다. 사모교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0대와 40대

가 다르고 50대 60대가 다릅니다. 나이별로 다르고 지방

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

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격의 성숙도

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직면하는 사건은 물론 자주 

겪는 사건과는 그 대응책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을 스

스로 터득하여 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비는 갱년기입니다. 거기에다 사춘기를 둔 자

녀가 있기라도 한다면 그 가정은 더욱 침체되기 쉽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제법 큽니다. 호르몬에 

이상 현상이 오는 것이므로 남편이나 주변 식구들의 이해

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물론 어떤 것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들의 갱년기는 더욱 더 어려운 고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예비하는 것

입니다. 알면서도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며 목회의 일선에

서 뛰는 사모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평

소에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기억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갱

년기를 오히려 잘 선용하면 인생 후반부는 건강하고 발랄

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갱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같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게도 옵니다. 

카톡문화가 새로 나오면서 좋은 글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이 

유튜브에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자

살율은 줄지 않고 있으니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필자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풍랑이 나의 인생 후반부에 찾아왔기 때문에 갱년

기의 호르몬 변화는 무색하리만큼 인식조차 못한 채 세월

이 흘러갔습니다.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갑작스런 혼수로 병원에 실려갔

던 날이 기억납니다.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의사의 청천벽력같은 진단에 오열을 하던 그 날이 생생하

게 기억납니다. C형간염을 치료하지 못한 채 어렵고 힘겨

운 생을 살다보니 간경화증이 된 것도 모른 채 세월이 흘

러간 것입니다. 9병의 수혈을 받고서야 정신을 회복하고 

보니 천국은 아니고 아직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

다.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자녀들의 얼굴도 아직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살기 위해 하지 않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생

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시

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운

동도 아침저녁으로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식

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후 면역체계가 아주 강해지게 되자 감기는 아예 겁나

서 나의 곁에 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갱년기 증후군도 겁

에 질렸는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도망가고 말았습

니다. 오히려 이제는 건강하게 비행기를 20시간씩 타고 다

니면서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서 사역하느라 지쳐 있는 

사모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갱년기를 거쳐 가고 있는 사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

다.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라

도 하면 우리는 이미 감기균을 환영하여 감기증세에 충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균도 강한 면역력을 가

진 자 앞에서는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말을 바꾸어

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도 이런 점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극복하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서는 결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미 우리의 말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도 우리에게 주

신 말의 특권을 사용하여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

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입니다. 세상에는 말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

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어나서 배운 말들은 익숙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

모로부터 배운 말이거나 성장과정에서 이웃으로부터 습

득된 언어들입니다. 의지가 발달되어 성숙할수록 선택권

을사용해야 합니다. 판단능력도 성숙합니다. 결단력도 늘

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말하는 습관은 쉽게 변화되지 못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는 거짓말을 두 번씩

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

었습니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의 혹독한 명령앞에서도 철저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

님의 명령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하기 위해 애쓴 모습이 드

러납니다. 종들을 산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창22:5). 얼마나 철저한 믿음에

서 나오는 말입니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

는데 귀히 사용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은 믿음에서 나온 

말은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

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

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자신을 믿거나 혹은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되는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도해도 안

되고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고 불평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현실과는 상

관없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

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오고 있는가? 

나의 오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었고 앞으로

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인격 가꾸기(5)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인간에게 주신 말의 권세 활용...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입으로 시인

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다윗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원수 대적이 있음

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 의지하는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그러므로 모함을 당할 때도 사람과 원

수를 맺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아니합니다. 어

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

님 앞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

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

도할 때 더욱 든든한 확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십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

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7:6-10)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몰

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욕심을 위

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베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

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

지고 계시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1)하나님께서

는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

인을 위해 이미 활을 당기셨고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11). 2)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가십니다(12, 13). 3) 셋째, 악

인은 반드시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함정에 빠지

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

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

혜주시고 나의 정직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

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7:11-17) 화

시8편은 경이로운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며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 찬양드

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만물의 

조화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러나 성도들은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

니다. 주의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1)하

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

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세상에 

능력있는 사람도 많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

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신비스럽게 힘센 원수들

과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연약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크게 쓰시는 것

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스리실 때 강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고 어린아이

와 젖먹이와 같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

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8:1-2)수

시8편에서 다윗은 3000년전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도 “주의 하늘과 주의 배풀어두신 달

과 별들을 보고” 인생을 생각하고 권고하시는 하

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8편의 핵심단어는 3

절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묵상

하다, 심사숙고하였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보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너무 아름

답고 웅장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

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

은데도 천하고 허물 많은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주시냐

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 더 

아름답고 관심을 갖으실 웅장한 피조물이 많은

데 어떻게 이 벌레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

봐 주시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시8:3-4)목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러나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

유는 다윗의 시선과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서 지으신 우주만물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

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

한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특별히 지극히 

높여주신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볼 때 묵묵히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기, 물, 나무, 해와 달, 

별들...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아무리 큰일을 하

고 대단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사람

들을 더욱더 높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

도록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5)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 우주의 아름다움과 자

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높여주신 것

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와 존귀”로 관을 이미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를 지극히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

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

이 범죄함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것

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

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님 안에

서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

혜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위엣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

가서는 용기있게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에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시8:5-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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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고/산 노루 맑은 눈 호

수에/꽃잎 향기 내려앉아/소

슬바람/ 가을길에 서성이면/

뒤돌아 앉은 산/가슴에 안

고/고왔던 옛님 모습/ 길 섶 

풀에 묻을 때/애뜻했던 옛

정/눈가에 담깁니다(현태식 

시인의 ‘가을 길’)

현태식 시인(로스펠리스교회 장로)이 시집 ‘뒤돌아 앉

은 산’(도서출판 영문)을 출간했다.

‘자연의 시인’, ‘사미인곡의 시인’ 등으로 불리는 현태식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을 보며 남다른 감각과 

음률로 아름다움을 풀어냈다. 

시인은 “봄눈 녹아 뾰족이 한 생명 움트고, 찬 서리 내

려 가을 길에 쌓이고, 마지막 잎새 떨어져 눈 속에 잠들

어, 내일을 기다리는 생과 삶의 고뇌를 생각지 못했던, 필

순 가까운 삶속에,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받은 씨앗으

로 시집을 만들었다”고 서문을 통해 고백했다.  

‘뒤돌아 앉은 산’은 제 1부 ‘오면서 가는 봄날’, 제 2부 ‘

흰머리 갈대’, 제 3부 ‘더내미 인생’, 제 4부 ‘그리움’, 제 5

부 ‘하늘 문 여시고 이곳을 바라보소서’로 구성돼 총 83편

의 시로 엮어냈다.  

백승철 목사(시인, 문학평론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

표)는 현 시인의 작품을 읽는 이들에게 “세월을 앞선 탓

인지 삶을 저울질 하는 현태식 시인의 진솔함이 그의 작

품 곳곳에 스며있다. 현 시인의 작품을 단순한 시로 읽지 

말고 그가 살아왔던 한 생애를 연상하며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김하여 반사된 그림자를 따라 우리의 

모습에서 일그러졌던 부분이 치료되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현시인의 작품구도를 ‘자연

서정-전이-그리움-고향풍경-본질로의 회귀’라고 설명

하고 있다.

현태식 시인은 미국 LA 시전(시와 예술의 전당) 동인, 

에피포도예술인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 17

회 에피포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구입에 관한 문의는 (323)464-1822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시집 “뒤돌아 앉은 산” 

저자 현태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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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저울질 하는 작가의 진솔함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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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이든 사업이든 뭔가 수확을 거

두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3Q전

략이다. 질(Quality), 양(Quanity), 속

도(Quick)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 전

에서는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승패

를 가름하기도 한다. 가상적 목표치

를 위해 서두르다보면 질을 무시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양에 집착하기 쉽

다. 질이 없는 양은 없다. 양을 위해

서는 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 질은 시

간을 필요로 한다. 빠르다고 다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다고 다 느린 것이 

아니다. 

중국 성도에는 모죽(毛竹)이란 대

나무가 있다. 이것은 처음 씨를 뿌린 

후 거의 5년 동안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

나 5년째 말미에 무서운 속도로 자라

나 거의 30m에 이른다. 다 때가 있다. 

열매는 때가 차야 한다. 복음을 전하

고 양을 치는 일은 모죽나무 같은 특

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매사에 

잔 꽤나 술수를 부리면 안된다. 정도

를 걸어야 한다. 이에 일대일 사역 방

법을 근간으로 한 선교는 느린 것 같

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책이다. 

그렇다면 일대일 말씀사역(One to 

One Bible Study)이란 무엇인가? 이

는 한 사람의 양육자가 동반자를 일

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동반자가 영적으

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역방법의 근거는 성경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나 각각 일대일로 말씀

하셨다. 신약에 예수님도 대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도 중요할 때 일대일로 

사람을 도우셨다. 다메섹 도상에 있

는 사울을 부를 때나 밤에 찾아온 니

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등 수 

없이 많은 예증이 있다. 이밖에 모세

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

과 디모데 등 선지자나 사도들이 수

제자에게 일대일로 맞춤형 양육을 하

였다. 

또한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 이치

를 깨닫게 된다. 화단에 있는 화초는 

저마다  특수적 상황이 있다. 물이 필

요한 것, 비료가 필요한 것 그리고 어

떤 것은 시급히 벌레를 잡아주어야 

하는 것도 있다. 헌데 주인이 매 화초

의 상황을 무시하고 물과 비료를 흩

뿌리며 전체적으로만 관리할 때에 화

초는 결코 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가 없다. 화초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오죽하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띈 존재이

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

다 내면적으로 복잡하며 현실에 다양

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들

이 대중 속의 일원으로서 일반적 관

리가 될 때 영적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의사가 환자를 집단으로 치료

할 수 없듯이 선교도 한 사람씩 살피

며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일대일 사역의 장점을 열거해 본다. 

하나, 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의사

전달이 용이하다. 둘, 동반자의 인격

과 삶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셋,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상처들이 드러나고 치유될 

수 있다. 넷, 개인의 형편에 따라 맞

춤 양육으로 동반자의 신앙이 체계화

되고 견고해진다. 다섯, 서로 

간에 영적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동역

자 관계가 형성된다. 여섯, 양육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동반자를 돌보게 되

므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 일

곱, 이 사역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

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공간에 구

애를 받지 않는다. 

이 사역의 특성은 수학에 비교된

다. 수학에는 산술급수적 증가와 기

하급수적 증가란 두 개념이 있다. 산

술 급수적(Arithmetic) 증가란 매일 

한 명씩 전도하면 1년에 365명이 된

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3,650명이 된

다. 33년 뒤에는 정확히 12,045명이 

된 다 .  그 러 나  기 하 급 수 적

(Multiplication) 증가는 배가의 증식

방법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첫해에

는 양육자가 동반자 한 명을 돕기에 

2명이다. 다음 해에는 2x2=4명이 된

다. 그리고 10년째는 1,024명이며 20

년째는 1,048,576명이 된다. 예수님

의 나이인 33년째는 현재 지구의 인

구 70억을 훨씬 초과한 8,589,934,592

명이 된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년 내에는 

단순 전도의 산술적 증가가 훨씬 앞

선다. 그러나 13년째부터는 그 수치

가 역전된다. 이후에는 제자훈련에 

의한 기하급수적 방법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배가된다. 일대일 방법은 

어쩌면 속도 전쟁인 현대에 맞지 않

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수치적으로도 기적을 낳는 가

장 확실한 방책이다. 뿐만 아니라 질

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

대일로 양육된 사람은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기 급급하는 일반 회중과 같을 

수 없다. 이들은 양육을 받고 또 자신

이 직접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

인 파괴력은 감히 비교할 바가 못 된

다. 명료한 사실 하나는 산술적 증가

로는 결코 인구 증가율이나 이슬람의 

확장 속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도전 ! 이

것은 위에 열거한 것처럼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성경 외에 하늘 아래 완전한 것

이 있을까? 모든 것은 운영자의 묘미

에 달려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방안

이 이론처럼 설사 그 수가 양적으로 

배가 되지 않고 질적으로 동반자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

도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

하면 그 원리가 성경적이며 겨자씨와 

모죽이라는 대나무와 같이 자연의 특

성을 닮고 있다. 나아가 이는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메시지처럼 한 영혼

(One more soul)을 중시하며 시간이 

갈수록 사역적 팽창성은 상상을 초월

하기 때문이다.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도전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다
사역의 핵심가치는 사람이다

사람은 우선시 하지 않은 선교 프로젝트는 문제가 크다

년 수	 단순 전도	 제자 훈련

1	 365	 2

2	 730	 4

3	 1,095	 8

5	 1,825	 32

8	 2,920	 256

10	 3,650	 1,024

12	 4,380	 4,096

13	 4,745	 8,192

15	 5,475	 32,768

18	 6,570	 262,144

20	 7,300	 1,048,576

23	 8,395	 8,388,608

25	 9,125	 33,554,432

28	 10,220	 268,435,456

30	 10,950	 1,073,741,824

33	 12,045	 8,589,934,592

선교의 창 (1)

<12면에서 계속>

△가난에 억눌리고 굶주림 속에

서 희망조차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

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헌

신 하게 한다 △저렴한 수업료와 

OUTREACH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

담을 줄일 수 있다 △YWAM Uni-

versity of Nations의 정식 교육 훈

련장으로 뛰어난 강사의 강의로 강

의가 진행되며 UofN의 정식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선교 현지에서 자

생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혜선교회

(WORLD GRACE MISSION)와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을 통해 추상적

이지 않은 실재적인 선교의 전략과 

현장의 필요를 이해 할 수 있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DTS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God’s Nature and Character 

▷God’s Intention for Individu-

als, Peoples and Creation ▷God’s 

Redemption: Sin and The Cross 

▷God’s Family: His Children & 

His Church ▷God’s World: His 

Call & His Commission Doing the 

Works of Jesus ▷YWAM: A Re-

sponse to God. 

한편 CDDTS를 협력하는 세계은

혜선교회는 2005년 김현철, 이은혜 

선교사가 어바인 온누리 교회의 파

송으로 도미니카와 아이티 선교를 

위해 세워진 단체다. 세계은혜선교

회는 도미니카 열방대학의 20주 정

규 CDDTS과정, 도미니카 공화국 현

지인들을 대상으로 16개의 장소에

서 매주 토요일 4시간 강의를 듣고 

2년에 수료증을 주는 CGNTV방송 

신학교(현재 약 350명의 졸업생 배

출)와 연간 6회의 4박5일 세미나를 

통해 집중훈련해 2년 만에 수료하는 

프로그램인 웨슬리신학교(현재 2번

에 걸쳐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함), 스페니시판 생명의 삶 발행(월

2,000부, 앞으로 10,00권을 기대하

며 기도하고 있음), 아이티에서는 고

아원 건립(120명정원)과 원생 교육, 

아이티인을 도미니카 열방대학에서 

훈련해 본국은 물론 중남미와 아프

리카로 파송할 선교사 양성, 현지인 

의료진과 현지 한인의료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월 두 번의 정기의료봉사, 

예수 영화 사역-매주 목요일 현지 

교회나 학교 마을 회관에서 진행, 휴

스톤서울교회의 후원으로 우물 사

역을 계속하여 물이 없는 곳이나 오

염된 곳에 깊은 우물을 파서 식수를 

나누고 있음.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

과 협력 현지에 교회를 계속 건축(8

교회), 도미니카 현지인 가족 세미나 

및  현지 목회자 세미나 진행, BIM

을 제공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사업을 하는 세미

나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CDDTS는 4월 3일부터 6월 26일

까지 12주간의 강의와 6월 27일부

터 8월 21일까지 8주간의 아웃리치

로 진행된다. 학비는 수업료(숙식포

함) 2천 달러로 아웃리치비용 DR과 

아이티 지역 단기선교 기준) 1천달

러 + 항공료 등이다. 

▲문의:(213)247-9116(허승

호 선교사, 박남수 장로), david-

park1781@gmail.com, 

evergracekim@gmail.com

<정리: 박준호 기자>


